
터키가 국제사회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리아 북

부의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면서 쿠르드족 

주민이 기약 없는 피난길에 

오르는 신세가 됐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은 

2014년 이슬람국가(IS)가 창

궐했을 때 이들과 격렬하게 

전투를 벌였고, 1만여 명의 

전사자를 냈지만 결국 시리

아 북부를 사수했다.

이 전투를 이끈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미국은 전폭 지원했다. 2011

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뒤 

시리아에서 조직된 수백 개

의 무장조직 가운데 YPG는 

미국이 가장 믿을만한 전투

력과 조직력을 보유한 곳으

로 평가됐다.

쿠르드족 여성으로 조직된 

여성수비대(YPJ)도 전장에

서 용맹을 떨쳤다. 과연 12세

기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의 

진군을 막아낸 술탄 살라알

딘(살라딘)의 후예답다는 찬

사를 받기도 했다.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

를 지원한 것은 IS격퇴전 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시

리아 정부를 군사적으로 견

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미

국이 시리아 내전을 두고 언

급하는 '온건 반군'은 통상 쿠

르드군을 뜻한다.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를 

지켜냄으로써 터키를 향한 

IS의 북진이 저지된 덕을 본 

터키는 이 전공을 발판으로 

자국 내 쿠르드족의 분리·독

립이 활발해질 것을 우려해 

군사 작전을 강행했다.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족 

무장정파인 쿠르드노동자당

(PKK)이 YPG와 연결됐다고 

주장한다. PKK는 터키와 미

국, 유럽연합(EU)이 테러조

직으로 지정한 조직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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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

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

금주의 기도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과 위기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어
떤 환경에서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늘 승

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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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김인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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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IS와 싸운 쿠르드족 토사구팽에 피난 불가피...기도요청 보도

시리아 쿠르드크리스천 멸절위기
서방을 대신해 IS 격퇴전장을 누비던 이들에게 독립국과 자

치권이라는 열매 대신 주변 열강의 역공이라는 냉엄한 현실

만이 돌아오게 됐다. 시리아에서 미군의 지상군 역할을 했던 

쿠르드족이 미군이 떠난 뒤 터키의 공격을 받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려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은 독립 국가를 갖지 못한 세계 최대 민족이다. 주

로 터키 남동부,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북부, 이란 남서부, 아

르메니아 남서부 등 5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 전체 수는 3천

만-4천만 정도로 추산된다.

쿠르드족은 20세기 초 '쿠르디스탄'이라는 독립국을 세우려

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연

합국과 동맹국이 서명한 세브르 조약에는 쿠르드족의 독립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3년 뒤 서방 국가

들은 이 약속을 내팽개쳤다. 당시 쿠르드족은 독립국 건설 약

속을 믿고 서방 국가들과 함께 싸웠으나 전쟁 후 '토사구팽'

을 당하고 지금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됐다.

쿠르드족의 절반 정도인 1천500만명은 터키 동남부에 거주

하고 있다. 터키 인구의 19% 정도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

천들이다. 시리아 내전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박해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시리아 인구 중 4.6%다. 

또한 쿠르드족 교회(4만에서 5만명으로 추정)에서 같은 시

련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쿠르드족 교회는 아직 신

생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학교나 정식으로 안수 받은 목

회자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이슬람을 알

고 아랍어에도 능통해 향후 중동 선교의 촉매 자원으로 관심

을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1만여명의 쿠르드족이 기독교

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터키의 침공과 해당 지역 장악으로 시리아와 쿠르

드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멸절된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지

구촌 크리스천들의 중보기도가 간절하게 요청된다(Syrian 

Christians to US: ‘Don’t Abandon Us Now’: After surviving 

a civil war and ISIS attacks, the Christian minority fears a 

Turkish takeover in Kurdish border region,  Christians 

Killed on Syria’s Front Lines: While Trump defends US 

withdrawal, advocates fear “Turkey will complete the work 

that ISIS tried to do, in eradicating Christians from this 

region”).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인터뷰
가진수 교수

16면

BBC, 기후변화대책 촉구위해 시위 벌이는 ‘멸종저항’ 소개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XR)은 "권력의 중심부를 평화적으

로 장악하고 폐쇄하겠다"며 런던과 암스테르담, 베를린, 뉴욕, 시드니 

등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펼쳤다. 그렇다면 멸종저항은 어떤 단체이고, 

이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What 

is Extinction Rebellion and what does it want?)

'멸종저항'이란?

'멸종저항'은 각국 정부의 공식

적인 '기후적·생태학적 비상사태' 

선언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들은 스스로를 '비폭력시민 불복종

환경운동가(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activist movement)'

로 칭하고 있다.

2018년 출범한 '멸종저항'은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나라에 지지자

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 상징은 모래시계가 원안에 있

는 것인데, 이는 멸종 위기종을 구

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을 뜻한다.

그들의 목표는 실현 가능한가? 

영국에서 '멸종저항' 단체의 주된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정부의 

기후변화 '비상사태' 선포 △영국

에서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0)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효력 있

는 정책수립 △'기후변화 시민의회'

의 구성

<3면으로 계속>

지구촌 비상사태에 대대적 공략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 쿠르드족이 터키군의 공격을 받았다. 아울러 쿠르드 기독교인들도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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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13, 12, 11 숫자가 하나씩 줄어

들고 있었다. 며칠 전 장례식 집례

를 위해 가는 길에 내 차 앞의 빨

간 신호등을 보고 차가 멈춰 서 

있었다. 차 안에 앉아서 잠시 왼편

을 보니 보행자 신호등의 숫자가 

그렇게 줄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곧 그 숫자가 0으로 내려가고 신

호등이 바뀌면 서둘러 얼마 남지 

않은 장례식장으로 가면 되는 것

이었다. 왼편에 보이는 보행자 신

호등의 숫자가 더 줄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신호등 옆에서 누

군가 내 차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

을 수 없고 시간도 없어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만 황급히 차문을 

내려 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외침이 분명히 들렸다. “Light 

on!" 내 차의 light가 꺼져 있음을 보고 그 사람이 light를 켜라고 

외친 것이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자동차의 light가 꺼진 줄도 모

르고 달려왔고 또 그렇게 달릴 뻔하였던 것이다. 밤중에 달리는 

차에 light가 꺼져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의 외침을 알아들은 순간 앞의 신호등은 파란색으로 바뀌었

고, 내 차는 꺼졌던 light를 켜고 달려 장례식장에 무사히 도착하

게 되었다. 

빛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보았는가. Black out, 필자가 사는 뉴

욕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규모 정전(停電) 사태가 몇 번 있었다. 

빛이 사라지면서 무법(無法)은 기승(氣勝)을 떨었다고 도시의 역

사(歷史)는 말해주고 있고, 그럴 때 겪은 혼돈(混沌)을 직접 말하

는 자도 있다. Black out 때는 모든 도로의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

아 차들과 사람이 뒤엉킨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청년 때 서울

의 큰 네거리에서 차들과 사람이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 신호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상

황을 통제할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네거리 가운데로 달

려 나갔다. 손으로 차들을 멈추기도 하였고 가라고 사인(sign)을 

주기도 하였다. 누군가가 내게로 달려와 호루라기를 건네주었다. 

교통정리를 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혼돈은 사라졌고 걸어 지나는 

사람들과 차 안의 사람들이 나의 기이(奇異) 행동에 적잖이 놀라

했다. 얼마 후에 도착한 경찰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 “어린이 교통대”에서 경찰 아저씨

들로부터 교통정리 하는 법을 배웠고 청량리 어느 네 거리에서 

실습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훗날 그렇게 사용될 줄 몰랐

던 초등학교 때의 훈련이었다. 아무튼 나는 잠시 혼돈의 거리에

서 빛이 되었었다. 

일정량의 기름을 시(市)로부터 공급받아 등을 밝히던 등대가 

있었다. 그 등대의 등대지기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등대의 

기름을 조금씩 빼어 팔아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다. 그런 

일은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등대의 남은 기름으로 칠흑 같

은 밤바다를 아침이 될 때까지 잘 비출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많은 어부를 태운 배가 풍랑이 심한 밤바다에서 이리저리 출

렁이었는데 등대의 빛을 볼 수 없었고 항구를 찾지 못하다가 암

초까지 만나 좌초되어 모두 죽게 되었다. 밤바다에 불이 꺼져 있

는 등대는 더 이상 등대가 아니다. 등대지기가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살피더라도 등대를 밝히는 일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

는 것이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이다. 그냥 산 위의 동네는 아니다. 세상을 

위한 빛을 밝히는 산 위의 동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

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에 빛이 꺼져 있다면 그 교회는 좌충우돌(左衝右突)

하면서 자신도 어려움에 빠지고 세상도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Light on!" 불을 켜야 한다. 시간이 별

로 없다. 13, 12, 11.... 곧 0이 되기 전에 다시 불을 켜야 한다. 그

대, 불이 켜져 있는가?

Light on!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자녀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배운다!
CT, 크리스천가정 블로그에 소개된 자녀양육과정 중 신앙 다지는 2편 글 소개

아이들과 악의 문제
에 대해 대화할 때

(Talking with Kids about 

the Problem of Evil, A 

Small Talk guest post by 

Jennifer Grant)

첫째 아들은 항상 내 말을 

잘 따랐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내가 아들에게 “우

린” 다른 친구를 밀거나, 공을 

잡으러 차도에 뛰어들거나, 

뜨거운 레인지 위를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할 때, 아이는 

큰 녹갈색 눈으로 나를 바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부터 아이는 이러한 작은 죄

들을 멀리했다.      

세 살 어린 동생은 다른 아

이를 밀치거나, 뜨거운 전구

나 버너를 만져서 손을 데이

거나, 식료품점에 세워놓은 

진열품들을 쓰러뜨리면 안 

된다는 내 훈계를 큰 아이보

다 더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았

다. 이 아이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타고난 아이다. 

네 아이 모두 어렸을 때, 아

이들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

개와 고양이도 노아의 방주

에 들어갔어요?”부터 시작해

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누

구랑 결혼했어요?”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질

문을 자주 했다. 이런 질문들

과 다른 궁금증들에 대해 대

답해주면서 관련된 성경 본

문을 읽어주었다. “너는 어떻

게 생각해?” 동생들이 이구동

성으로 “왜요?” “어떻게요?” 

“말도 안돼요!” 라고 쏟아낼 

때, 큰 아이는 자주 고개를 끄

덕이며 이해했다.  

물론 수 년 동안 아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은 밤에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천국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

치하고 있는지 같은 엉뚱한 

질문들에서 “왜 전쟁이 일어

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꺼

번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어

요?”같은, 점점 더 복잡한 질

문들로 옮아갔다.  

나는 이런 질문들이 아이에

게나 어른에게나 얼마나 까

다로운 질문인지를 절감하면

서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나

는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

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는 아이들에게 삶 속에서 하

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

님이 아이들 각자를 어떻게 

돌보셨고 또 아이들 각자에

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여러 번 내가 마

카로니 앤 치즈를 만들기 위

해 물을 끓이고, 서류를 구겨

지지 않게 가방에 넣고, 개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문을 열

어주고, 한 아이의 신발 끈을 

묶어주면서 다른 아이들이 

손을 씻는 것을 확인하는 등, 

대여섯 가지의 일을 한꺼번

에 하고 있을 때 영적인 질문

들을 쏟아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불완전하거나 성급하

거나 산만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아이들의 신앙의 여정

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했

고 아이들이 교회의 다른 믿

는 가족들과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결

국, 아이들 각자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하나

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    

큰 아들이 대학 입학으로 

집을 떠나기 몇 주 전 큰 아들

과 나는 뉴욕시에 있는 ‘킹 트

럼펫 버섯’과 ‘설탕에 졸인 회

향 잎을 곁들인 아귀 요리’ 메

뉴 같은, 거창한 풍미를 자랑

하는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나는 향수에 휩싸였다. 유

치원을 다닐 동안 내내 구운 

치즈 샌드위치와 마카로니 

앤 치즈를 즐겨 먹었던 아들

은 지금 숯불에 태운 방울 양

배추와 밀알을 아주 행복하

게 먹고 있었다. 아들은 지금 

법적으로 성인이이고, 대학생

활을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

다.  

즉각적으로든 영속적으로

든 아들은 어떻게 변화될까? 

또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까? 우리 관계는 어떻

게 변할까? 아들이 믿음을 계

속 지킬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서 몇 차례 그랬듯이 

신앙을 잠시 한쪽에 밀어둘

까?    

엄마로서 아들이 다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

었던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

다. 사춘기의 아들은 더 이상 

영적이거나 지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엄마를 

의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

들은 지금까지 함께 집에 있

었고, 언제나 자기에게 감동

을 주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

는 일에 대해 얘기할 준비가 

돼있다. 아들은 곧 집을 떠날 

것이고 그의 삶의 많은 부분

은 내 시야를 벗어날 것이다. 

아들의 믿음이 온전히 아들

만의 믿음이 돼야하는 하는 

시간이 왔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면

서 식당 야외 테이블에 몇 시

간이고 앉아있었다. 그 시간

은 내 마음속에서 “집중해. 지

금, 지금 이 순간은 네가 영원

히 기억하고 싶어 할 시간이

야”라고 말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는 집중했다. 

그날 저녁, 우리의 대화는 아

들의 믿음과 그를 힘들게 하

는 질문들로 이어져 갔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

기를 나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고 고통이 가

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

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극

빈자로 태어나는데 반해 어

떤 사람들은 안락하게 태어

날까? 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를 믿음에서 넘어지

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하는 동안, 나는 그의 이야기

를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그

와 비슷한 이슈로 씨름했었는

지를 나눌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아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더 이상 아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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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

게 되는 스트레스와 감동을 담백하게 서로 

나누는 블로그가 있다. 바로 에미 쥴리아 베

커가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에서 운영하

는 블로그(THIN PLACES)이다. 그녀는 이 

공간을 통해 신앙, 가정 그리고 장애를 겪는 

자녀를 둔 크리스천 엄마, 아빠들의 진솔한 

고백들을 나눈다. 

한인 크리스천 가정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배운다”

는 주제로 2편의 글을 골라 소개해, 과연 우

리 가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들이 오고가고 있

으며 아이들과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알려

주고 있는 지를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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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로 보인다. 이

를 달성하려면 비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고기와 유제품의 소비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식단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재생 에

너지 사용의 엄청난 증가와 

다른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

어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

저항' 관계자들은 지구의 미

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

한다. '멸종저항'의 공동 설

립자인 가일 브래드브룩은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늦

게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기

적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으

로 어떤 방법으로 기후변화

를 해결해야 하는지는 제시

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시민의회

를 창설하고, 그 구성원들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결정하는 것

이 '멸종저항'의 목표다.

이들의 전략은?

멸종 저항은 지난 4월 영

국 런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1일에 걸친 시위

기간 동안 런던에서 가장 

바쁜 길들이 마비되기도 했

다. 이로 인해 1100명이 체

포되었는데 대부분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의 지시를 따

르지 않은 혐의였다.

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본인들의 신체 일부분을 접

착제로 기차와 런던 증권 

거래소에 붙였고, 어떤 시

위 참가자들은 히드로 국제

공항으로 행진하거나 쇠사

슬로 본인들을 기물들과 묶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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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저항'에 따르면 지

난해 10월 31일부터 현재까

지 전 세계적으로 400여 명

의 단체 구성원들이 추가적

현재 한국 검찰은 법무부 장관 조국씨의 아내와 그 

일가에 얽힌 문제들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

된 수사의 내용을 보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도 그의 아내와 아들 딸 및 동생 등등 그 일가 친족이 

범법자임을 알 수 있고, 그 가정의 가장인 조국씨 역시 

그들의 범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쉽게 판

단할 수 있다. 무죄추정주의에 의해 그가 아직 무죄라 

할지라도 이런 자를 공직, 특별히 수사와 관련된 지위

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의 지위

에 그를 앉혀 놓으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옹호하

고 공공연히 검찰을 압박한다.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의 세력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상식을 일탈한 행위를 무조건 지지하고, 많은 국민들의 조국사퇴의 부르짖음을 외

면하면서 조국수호를 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적

폐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그들이 그렇게도 지지하던 윤석렬 검찰총장을 적폐의 

수괴로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조국씨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사회주

의자임을 천명하고, 그가 사회주의자로서 가진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가 과거에 발표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논문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현

재의 대통령을 비롯한 운동권 집권세력은 모두 한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한다. 

이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반기독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집권세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를 지지하고 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목회자들 중

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과 그 지지층에 환멸을 느낀 일반 

대중이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이들과 맞서고 있는 현상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9일 광화문 현장에서 이들의 조국 구속,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 

문제인 하야의 외침 속에서 이들의 상식적 판단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 자괴감과 분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

다. 필자가 만난 기업가들은 한결같이 불안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

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상식적 판단을 거부하는 사람들

로 만들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른 떠 오른 것이 우리들의 국민성 중 

객관적 규범과 그에 따른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면이었

다. 이의 연장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 내가 한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우기는 우리들의 일반적 근성이 떠올랐다. 그 결과 운동권 세력으

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유독 내로남불, 조로남불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정부가 우리들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은 그들이 과거에 부정

하고 정죄하던 일들, 즉, 독재와 독식, 통계조작,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권력집단 

만의 사회를 형성하는 편파성, 사회정의와 평등성과 기회균등을 부정하는 일 등등

들을 지금 그들은 과거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교만과 고집, 위선과 이

중성 및 자기모순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대중, 민중을 그렇게도 강조했으면서도 그

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맹종하는 그들의 대중과 민중만 있을 뿐 일반 보편적 대

중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한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지향

점을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점을 향해 부단하게 전진해가

면서 국민 대중을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

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붕괴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이중성과 자기모순이 있음을 새삼 

성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

고 성령의 성화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순응하면서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항상 반

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자신으로 만들어 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책임을 잘 실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나 자신과 국가와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뿐임을 절감한다. 

성경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영감 된 말씀으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인간상과 그 삶, 사회와 나라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지시해준다. 우리는 이 말

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고 상식적 판단을 하면서 삶을 살

아가는 가운데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여기에 나와 우리들

의 행복과 발전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YPG와 PKK가 연

관됐다는 정황은 의심할 수 

있지만 그간 PKK의 근거지

인 터키 남동부나 이라크 

북부에 YPG가 병력을 보내

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터키가 이번에 공

격한 YPG는 IS 격퇴에 집

중했다. 터키 정부는 IS 격

퇴를 명분으로 YPG를 지원

하는 미국에 "테러조직으로 

다른 테러조직을 제거한다"

라며 불만을 표하곤 했다.

터키의 군사작전이 시작

되자 YPG를 지원한 미국은 

등을 돌리고 말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통화 뒤 7일 시리

아 북동부의 미군을 철수하

겠다고 결정하자 사흘 뒤 

터키는 공격을 개시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터키에 

쿠르드족 공격의 문을 열어

준 셈이다.

"쿠르드족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

전을 돕지 않았다"라는 역

사적 사실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쿠르드족이 

직면한 절박한 생존에 대한 

그의 단편적 인식을 드러낸

다.

동맹을 배신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

은 양측을 중재하겠다는 3

인칭 관찰자 시점의 어정쩡

한 해법을 내놨다.

IS 격퇴의 선봉에 선 쿠르

드족이 미국에 버림받은 것

은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자

치정부는 자체 군사조직 페

슈메르가를 앞세워 IS 소탕

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페슈메르가는 2014년 이라

크 북부와 서부를 휩쓴 IS

를 막아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라크 정부군이 지리멸

렬한 전력으로 혼란에 빠졌

을 때 페슈메르가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IS에 

승전해 '죽음에 맞서는 자'

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

다.

IS는 2014년 6월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국가 수

립을 선언하고 수니파 지역

인 중서부와 북서부를 점령

하더니 유전지대 키르쿠크

에 밀고 들어왔다.

이라크가 자칫 테러조직

의 손에 넘어가려던 위기에

서 정부군 대신 키르쿠크를 

지켜낸 이들이 페슈메르가

였다.

IS의 만행에 피신한 북서

부 야지디족의 안식처가 된 

곳도 쿠르드자치정부였고, 

2017년 말 IS를 쫓아내고 

이들의 고향 신자르를 되찾

은 주력군 역시 페슈메르가

였다. 미국과 유럽은 페슈

메르가에 무기와 자금을 지

원하면서 전공을 치켜세웠

다.

이라크에서 IS가 거의 소

멸하던 2017년 9월말 자치

지역 3개 주에서 분리·독립 

찬반 투표를 했다. IS 격퇴

전을 명분으로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최적의 기

회로 판단한 것이다. 이라

크 쿠르드자치정부에 독립 

국가 수립은 민족의 숙원이

다.

같은 쿠르드족이지만 혹

여 독립에 방해가 될까 봐 

쿠르드자치정부는 시리아

와 터키의 쿠르드족과 거리

를 둘 정도로 조심스러웠지

만 미국의 차가운 외면을 

피하지 못했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압도

적으로 많았지만 이라크 중

앙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쿠르드자치정부를 압박했

다.

IS 위기 국면에서 쿠르드

자치정부를 지원한 미국과 

유럽, 이라크 중앙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쿠르드자

치정부와 원유개발계약을 

맺었던 러시아마저 등을 돌

렸다.

심지어 미 국방부는 이 

투표에 대해 '이라크 연방제

를 무시해 합법성이 없다'라

고 규정했다. IS 격퇴전 뿐 

아니라 1991년 걸프전, 

2003년 미국의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 과정에서도 미국

과 함께했던 쿠르드족은 미

국을 원망했다.

서방 열강의 암묵적 지지

를 등에 업은 이라크 중앙

정부의 압박에 결국 쿠르드

자치정부는 페슈메르가가 

통제했던 키르쿠크까지 이

라크 중앙정부에 내주면서 

독립의 꿈을 후일로 미뤄야 

했다.

쿠르드자치정부의 독립

운동을 주도한 마수드 바르

자니 당시 자치 수반은 "의

지할 친구는 또다시 산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사임했

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 완충

지대에서 쿠르드족을 쫓아

내고 100만-200만명의 시

리아 난민을 재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또 터키의 공격으로 외국

인 2천명을 포함해 포로로 

잡혀 있는 IS 조직원 1만1

천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

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혼

란을 틈타 재무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시리아 북부 

지역을 침공한 터키 군에 

의해 시리아 크리스천 3명

이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CT는 보도했다.

시리아 국가회의 회장, 바

삼 이사크는 NPR(National 

Public Radio)와의 인터뷰

에서, “터키군은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

다. 이는 시리아, 쿠르드 크

리스천들에게 당장 떠나라

는 경고성 메시지다, 우리

가 떠나야만 시리아 난민들

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터키군의 이러

한 만행은 분명한 인종청

소, 대학살이 분명하다”고 

국제사회에 도움과 지원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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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시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시리아 쿠르드크리스천 멸절위기

지구촌 비상사태에 대대적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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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오래간만에 스타벅

스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

는 그곳에서 못 볼 것을 보게 

되었다. 한쪽 팔을 잘 못 쓰는 

젊은 미국 남자분이 작은 사이

즈의 아이스커피를 사서 설탕

을 넣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스위튼로우 한 개와 이퀄 한 

개를 함께 뜯어서 커피에 넣었

다. 나는 그것을 보며 그분이 

좀 달게 먹는다고 생각을 했

다. 스위튼로는 한 개만 넣어

도 대단히 달기 때문이다. 그

런데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함께 

뜯어서 또 한 번을 넣는 것이

었다. 그래서 나는 속이 좀 이

상한 감을 느꼈다. 4개를 넣으

면 너무 달아서 정말 이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또다시 그렇

게 넣고 또 넣고 해서 몇 번을 

넣는가 세어 보게 되었는데 20

번을 넣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스위튼로 20개와 이퀄 20개 

합쳐서 40개를 넣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한 듯 웃었다. 

나는 그가 그것을 마실 때 컵 

밑을 보니 하얗게 아직 녹지 

않은 스위튼로와 이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데 그는 그것을 한 모금 마시

더니 그 남은 자리에 우유를 

넣고는 휘젓는 것으로 휘저었

고 맛있게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날 그분이 커

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는 커피

를 더 마실 수 없었다. 그분의 

커피의 맛이 너무 느끼하게 느

껴졌기 때문이다.   

그분은 왜 그랬을까? 중독

되었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하

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음과 같

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령

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한 사람

은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 중독

되어서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중독되었다는 것은 술이 없

으면 잠들지 못하고, 약물을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도색영화를 보지 않으면 만족

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드라마나 인터넷 게임에 깊게 

빠져 있는 경우도 같다는 생각

이 들었다. 적당히 드라마를 

한두 개 보는 것은 좋은 일이

라고 생각한다. 기분 전환도 

되고 인포메이션도 얻기 때문

이다. 그런데 그것을 눈이 망

가지고 몸이 망가지도록 밤새

도록 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인터넷 게임도 적당히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두뇌를 원활히 움직여 치매 방

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

나 그것을 만일 열일을 다 제

쳐놓고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 

모습이나 스위튼로와 이퀼을 

40개 넣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그러므로 절

제하지 못하는 삶은 정말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

런데 인간은 타락한 육체를 갖

고 있어서 스스로 절제하기란 

너무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

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 그 길

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육

체의 소욕을 거슬려 절제의 삶

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

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충만의 필요를 

느끼며 그것을 간절히 예수님

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

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을 주신다고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라고 말

씀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구한다면 못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매일 같이 구하

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

며 살아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나는 중독되지 않은 성도인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5-6세

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학교 교육을 통

해 균형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

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님 역시 자녀들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교

육을 시키십니다. 요셉이 받은 

교육을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

을 얻기 원합니다.        

광야학교에 입학한 요셉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

는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형들

은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

려 했다가, 유다의 제의로 지나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왕의 경호

실장 집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는 주인의 신임을 얻었지만, 

안 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죄 아

닌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

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다

가 억울하게 투옥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을 맡은 시종

과 빵을 맡은 시종을 만나 그들

의 꿈을 해몽해준 일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소개됩니다. 애굽

의 유명한 박수나 술사들이 해

석하지 못한 바로 왕의 난해한 

꿈을 요셉이 해몽했고, 그 일로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

니다. 그 후 아버지 야곱과 그의 

일족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므

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

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역

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겉

으로 드러난 요셉 이야기입니

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런 가시밭길로 밀어 넣으셨

는지, 그 고난의 광야학교를 통

해 요셉이 받은 수업과목은 무

엇이었는지, 그리고 요셉의 인

격과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가르친 교사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

가면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생들을 만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처럼 하나

님은 요셉을 여러 선생들에게 

붙이셔서 교육을 받도록 하셨

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

여 형들과 미디안 상인, 보디발

과 그의 음란한 아내, 감옥의 간

수와 왕의 시종들, 그리고 바로 

왕- 모두가 요셉의 교사들이었

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맡은 과목을 

충실히 가르쳐 요셉을 큰 인물

로 만들어냈습니다. 요셉이 옮

겨 다니면서 공부한 교실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집, 깊은 웅덩

이, 사막, 노예시장, 보디발의 

집, 감옥, 왕궁 모든 것이 요셉

이 수업을 받은 교실들이었습

니다. 그런 교실에서 배우고, 익

히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

하며 성장했습니다. 코리덴 붐 

여사가 자기 책 서문에 "온 세

계는 나의 교실이다"라고 썼는

데,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이었

습니다.  

  
요셉의 수업 과목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배우게 하신 과목은 무엇이었

을까요? 

첫째는‘인내’과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인내

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품위 

있는 인격도, 향기로운 믿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웅

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

을 때에도 억울함과 분노를 참

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

님께 맡겼습니다. 

야고보는 욥을 거론하며 인

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

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

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

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

이시니라"(약5:11). 성급한 욥

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

으라"(욥2:9)고 분노를 드러냈

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아야 하

지 않겠느냐?"(욥2:10)며 하나

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하

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

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심

을 길러주기 위해 환난을 허락

하십니다. 이를 깨달은 자는 환

난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롬 5:3-4).   

요셉의 두 번째 수업 과목은‘

겸손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생

활을 열심히 해도 교만하면 망

합니다. 아무리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교만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

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

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

라"(벧전5:5). 여기서 '대적하다'

는 단어는 '적을 치기 위해 군대

를 배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쉽

게 말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들이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택한 자라면 그 사

람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질 때

까지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다

루십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면 

평생 고난의 불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귀가 강퍅

하여 옳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

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 책임과 의무도 외면하며 지

도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

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에게도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자

기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을 통해 겸손한 자로 변했습니

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도 바로 왕을 주님 대하듯 섬기

며 충성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

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수업과목은‘믿음이었

습니다. 영생은 보이지 않는 하

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17:3). 변화받기 전

의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이 왕

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다투었는

데 그 당시에 그들은 사물을 육

안(肉眼)으로만 보았기 때문입

니다. 

'지안'(智眼)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안이 밝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

문에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

다볼 수도 있고, 가난하고 병들

어서 볼 폼이 없어도 상대방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고

속도로 아우토반을 보고 우리

나라에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차관을 

들여다가 경부고속도로를 착공

했습니다. 그때 야당 지도자였

던 김영삼, 김대중 씨 등은 앞장

서서 길거리로 나가 국가 경제

를 파탄 내려 한다고 반대데모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

부고속도로는 한국을 무역대국

을 만드는 일에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에게는 믿음의 눈, 즉 영안(靈

眼)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준

비하는가 하면, 그날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노

아가 방주를 만들고, 아브라함

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

어간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눈

이 열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라

합 역시 믿음의 눈으로 자기 나

라가 멸망한 것을 미리 보고 이

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요셉은 그동안 

자기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교육하

기 위한 하나님의 교사들이었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

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여러분을 모욕하고 괴롭

힌 사람을 하나님이 교사로 쓰

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의 네 번째 수업과목은 ‘

용서’였습니다. 인류역사가 전

쟁사인 것을 보면 인간은 용서

보다는 복수를 선호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영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부모

의 원수를 갚기 위해 10년 동안 

무술을 익혀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장면들입니다. 이를 본다

면 인간 본성으로 원수를 용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덕목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

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여러분

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

러분은 남을 용서하라고 하셨

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서하

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받은 용서는 취소된다는 것

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

을 떠났을 때에도 형들은 요셉

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요셉 앞에 엎드려 다시 용서를 

빌었지만 요셉의 말은 달라지

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50:19).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라는 말속에는 귀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원

수 갚는 일, 다시 말해 복수는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의 권한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

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

었으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

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12:19). 하나

님의 심판권을 함부로 행사하

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학교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고난의 광야학교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육의 사람

은 부단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

하면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광야의 도처에 있는 함정

에 빠져 믿음 다 쏟아버리고, 원

수에게 붙잡혀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분노, 

미움, 저항, 원망, 자포자기, 음

행, 타협... 등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이런 함정

을 피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

니다. 광야생활을 하면서 특별

히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

망이란 자기를 정당화 시키려

는 도구입니다. 부모를 원망하

고,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고, 

시대나 환경을 원망하는 등 평

생 누구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

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둠 속

에 가둔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

입니다.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

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

래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

렸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1세대

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을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은‘낙심’입니

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

며 살던 요셉은 일순간에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고, 시장에서 

파는 노예가 되었으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

지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현실

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

울 역시 제자들에게 낙심을 경

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엡

3:13). 

낙심이란 '마음이 무너진 상

태'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

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낙심에 

빠지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

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열

심히 봉사하며 헌신했는데 고

난이 계속된다 해도 절대로 낙

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

님이 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

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

리라"(갈6:9).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

는 자녀들을 광야학교에 입학

시켜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목적은 향기로운 

인성과, 덕성과, 영성을 길러주

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

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

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광야학교 수업을 잘 

받으십시오. 

공중의 왕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널리 알려

진 이야기입니다. 어미는 새끼

를 공중의 왕으로 만들려는 교

육이요 훈련이지만, 그것이 새

끼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

득한 고난일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교

육을 위한 고난이라면 오래 참

는 인내를 기르고, 교만을 버리

고 겸손이 몸에 깊숙이 자리 잡

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아버

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므로 원수

가 발붙일 틈이 없게 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감

사하며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

을 함께 걸어가는 능력 있는 여

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erimkang@hotmail.com

강신용 목사
(뉴욕 사랑의동산교회)

푸/른/초/장

창세기 45장 1-8절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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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된 인생의 연약함

최근에 교회를 방문한 어느 

성도가 질문을 했다. 평생을 교

수로 사시면서 은퇴하신 분이

신데, 나름대로 학문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조심스럽게 

질문하기를, 왜 목사님들은 엉

터리(?)같은 트럼프를 지지하

느냐는 질문이었다. 불법이민

자들에 대해 다리에 총을 쏘거

나, 국경 접경지대에 공격적인 

짐승을 풀어 놓아서 그들을 해

치도록하며, 그의 말하는 언어

들이 전혀 호감을 줄 수 없으며 

지도자의 품격이 되지 못하다

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목

사님들이 트럼프같은 사람을 

지지 하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이리저리 

상식을 들어 설명하고자 우물

쭈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지혜로우신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다.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그의 정책 중 반동성

애 등의 일부정책에 대한 지지

일 따름이다. 사람자체를 어떻

게 믿고 지지하겠나?” 전구를 

반짝이게 만드는 명답이었다. 

죄인된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면서, 듣는 이

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

는 대답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 

대해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책임

이고 의무이다. 그러나 현재 트

럼프 대통령의 품격은 미국의 

지향점은 아니다. 미국은 나누

고 베풀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

진 나라이지, 자기 배만 위하듯 

하는 것은 온전한 미국의 모습

이 아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

령으로부터 시작된 동성애 합

법화의 문제들은, 다른 어떤 부

분을 내려놓더라도 결코 우리 

교회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기에, 보수적 신앙의 관점에 부

합된 정책을 포함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 편법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한 장

관에 대한 좌우 진영의 세력싸

움이 대단하다. 오늘 아침에 그

의 사임소식이 들려지지만 두

달 동안 진행된 일들을 보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좌우 진영

의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는

가를 알게 된다. 한마디로, 사

람자체에 대해 신앙적인 믿음

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좌우 

모두 하나의 종교집단들이 행

하는 것처럼, 상식과 이성을 넘

어서서 무조건적지지 속에 내

일을 예비하지 않을 듯 갈등하

는 모습을 보았다.

뉴스를 통해 보면 그의 모습

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의 신

분으로 너무 법을 지나칠 정도

로 애용(?)했다는 것이다. 편법

이 너무 지나쳤다. 과거 그의 

정의롭고 옳은 말들이 다시 그 

자신을 옭아매는 올무가 되었

다. 겉과 속이 다른 내용들이 

새로운 주말 드라마를 기대감

속에 보듯이, 기대를 무너뜨리

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과 가문

에게서까지 그 숨은 폐해들을 

드러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도 철저하게 속물 자본주의적 

발상과 행태를 이어오면서도, 

앞에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말과 글로 도배를 하며 많은 이

들을 속여 왔다는 것에 많은 이

들이 분노했다.

자녀를 위한 입시제도에 있

어서 드러난 불법과 편법에도, 

그와 그의 정치세력들은 절차

의 불법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품앗이 하듯 가진 자들의 부모

들이 상호 상부상조하는 데, 인

맥이라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

지 할 수 있으면 왜 못하겠느

냐? 그렇게 지지발언을 이어간

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한

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

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이

상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조사

하면 제2, 제3의 조국이 얼마나 

많겠냐? 그렇게 반응한다. 실

제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

생 전부를 걸고 이민 오신 분들

을 보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어

려운 것도 아니다. 

고3 아이를 둔 한국의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대학

을 진학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

가 넘는다고 한다. 한 가지 예

를 들면, 타국에 머물면서 아이

가 12년 동안 한국의 학교에 재

학한 기록이 없는 경우 유명 사

립대 특별전형에 해당되기에, 

부모가 낯선 타향에서 떠돌이 

방랑생활을 할지라도 오직 아

이의 진학을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한다는 것이다. 한국 부모

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이다. 

인간죄성, 표리부동, 관용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력은 

화려하다. 부족함 없는 가정가

문에 학력과 기타 사회적 조건

에 있어서 우월한 기럭지이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저런 평범

한 소시민 졸부들에게나 나타

날 일들이 일어났으니 경천동

지할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

편 인간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이해가 그렇게 어려

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람자체에게 무슨 

완전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

가? 표리부동한 면을 가진 인

간죄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어디 그 사람뿐이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

는 인간이 없는데, 그에게 주어

진 기회들을 그는 아주 명석하

게 이용한 것 아니겠는가? 자

식성공 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는가? 도적질을 해서라

도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은 것

이 부모 아닌가? 

돈 버는 데 점잖게만 벌려는 

사람이 몇이 되겠는가? 이 땅

에 겉으로 양복에 넥타이 매고, 

뒤로는 음흉한 짓을 일삼으며 

속과 겉을 다르게 포장하고 사

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멀

리 볼 것 없이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생각할 때, 그 악함이 

우리자신을 얼마나 놀라게 만

들던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

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군가

의 집중탐사의 주인공이 된다

면 멀쩡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까? 

드러난 것 보다 더 염려

조국 장관에 대한 ‘편법의 내

로남불’과 ‘불공정의 정의’에 

대한 염려는 인간의 죄성에 비

추어보면 설명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먼 이민 땅 

타국에서 살아가며 조국 대한

민국을 바라보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그러한 문제를 훨씬 넘

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사상과 행위의 결정 근거가 조

국 개인자신의 문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현 정권 전체

가 가진 사상적 조류의 판단준

거가 된다는 데 심각함이 있는 

것이다. 금번 사건에 반응하는 

정부의 행태나 정치가들의 입

장을 보면 저들이 과연 한 나라

의 지도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일견 지도자라고 할 때, 나라

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최우선 요구되지만, 이

들의 행태는 일반 개인의 상식

적 기준으로서도 합당치 못한 

것이다. 자신과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면, 그 생각의 꺼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한다.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부모죽

인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갈래들 속

에서 좌와 우 어느 한쪽의 선택

의 결과지만을 강요당할 뿐이

다. 

참과 거짓. 유익함 

과연 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인가? 보통의 범부들과

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배우

고, 고도의 정치적 훈련을 통하

여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여 나온 이들이 저들 아

닌가? 그러나 금번 조국 사건

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오로지 

더러운 욕심에 근거한 정치집

단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이다. 사람자체보다 목적자체

가 모든 지향점이 된다는 것이

다. 

변형된 사회주의적 관점이라

고 말하지만, 과거 우리 부모세

대가 겪었던 공산주의의 출산

물과 같은 결과이다. 한마디로, 

사상에 경도된 고집스러움이라

고 할 수 있다. 아들과 딸, 부인 

등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매

시간 보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는 좌고우면 없이 직진

한다, 마치 사상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등에도 칼을 꽂았던 공

산주의식 사고행태이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

한 이해로서는 불가해한 일이

다. 

참과 거짓은 그 기준이 분명

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에게 

참과 거짓은 애초부터 존재하

지 않는다. 오직 편가르기만 있

을 따름이다. 한국적 상황의 부

적절성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

면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 말

이 ‘너도 친일파냐?’부터 시작

하는 것을 본다. 옳고 그름, 이

해와 설득을 통해 드러낼 많은 

일들에 대해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다. 편협된 생각의 갈래들

을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음

을 본다. 사람에 대해 신앙을 

요구하는 것을 본다. 그런 광팬

이 존재하더라도 최소한의 상

식을 따르는 일이 바탕은 되어

야 나라꼴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번 일을 통해서 드

러난 유익함도 있다. 그의 생각

과 삶과 판단준거들을 보면서 

진보진영의 정의로움이란 것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저들의 

위장된 선이 드러난 것이다. 물

론 보수진영이라고 해서 온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감 자체

가 다를 것이기에 비교불가한 

것이다. 정의로움이라는 이름

의 사상에 경도된 채 저들 정치

세력이 가지는 장기집권의 꿈

을 그대로 인정하고 갔더라면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정말 참

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사태로 

인해 진보와 보수,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진보의 

민낯을 알아챈 국민들의 학습

효과에 의해 이제는 어느 세력

이든 견제 속에 균형 잡힌 정부

를 꾸려가지 않겠는가? 절망중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기

대감을 가지게 한다. 

성도다운 해법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도다운 해

법을 생각한다. 긍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지향하

고 바라볼 것을 

생각하게 된다. 느헤미야와 같

은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해

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민자의 

삶의 현실에 얽매여 순간순간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

니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내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면 관

심 밖의 일이 되고 만다. 그러

다보니, 조국을 위해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다. 느헤미

야처럼 조국을 생각하면서 오

랜 시간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

도할 일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이다. 자신의 일에만 경쟁하고 

싸우고 욕심에 얽매여 분노하

고 미워하는 것이 이민자의 현

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다시 또 다시, 우리는 주

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조국

과 민족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

야 한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

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

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저 밥 

한 끼 굶은 것이 아니고 목숨

을 걸고 기도했다. 기도해야 한

다. 급한 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조국, 공정의 상식, 회복 

죄인된 인생과 공공의 책임

Q: 로마가 적 기독국가로 기독교를 수백년간 핍박

하였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받

았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언제인지요? 

A: 한국이 역사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르호보기독교는 거의 300년에 걸쳐서 일곱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의 주역에 담당했

던 자들은 네로, 트라잔, 하드리안, 아우렐리우스, 데케

우스, 발레리안 등이었고 4세기에는  303년 동안 마지

막으로 데오클리안 황제가 핍박하였습니다. 사실 데오

클리안 황제는 그의 부인 프리스카와 딸인 발레리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신하들과 관

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치안대와 군인들이 성경

을 불태우고 기물들을 탈취하며 교회건물을 파괴하고 

교회지도자와 직분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

다. 투옥된 제도자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게 하

고 불복할 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럴때 

기독교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콘스탄틴

(Constantine The Great)의 등장이었습니다.

305년 이후로 로마제국은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

와 막센티우스가 제국의 권력을 장악하고자 접전했는

데 결국은 한판 접전이 불가피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

마의 경쟁자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 이탈리

아로 출정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콘스탄틴

은 열세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신자가 아니었고 미트라

스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미트라스는 전쟁

에 승리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종교였고 군인들이 선호

했던 종교입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있던 승리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던 콘스탄틴은 그날 밤 꿈에 예기치 못한 환

상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환상을 보

았던 것입니다. 라틴어인 “인 혹 시그노 빈세스” 십자가

를 통해 너는 이것으로 승리하리라“라는 말씀을 크게 들

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었지만 너무나 그 꿈이 강렬

해서 신의 계시라 생각했고 그는 십자가를 모든 병사들

의 방패에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우게 했습니

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 

첫 두 글자인 키와 로를 겹쳐 쓴 문장의 깃발을 들고 나

가 싸우게 했습니다. 

다음날 AD 312년 10월 28일 티베르 강을 사이에 두

고 접전이 일어났는데 콘스탄틴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막센티우스는 도망하다

가 밀비안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콘

스탄틴이 서방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24

세,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셨다며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

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주후 313년에

는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는 밀라노 칙

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 아니

라 실질적인 혜택도 주었습니다. 관료의 요직에 기독

교인들을 임명하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유배되었

거나 투옥되었던 지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현장에서 역사

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

신 주님께 새노래로 찬양하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이 

지난 후 지난날의 무거운 짐을 벗고 광명을 누리게 되

었도다.” 그러다가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

를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흰 말이 결국 적그리스도국이었던 로마제국도 

정복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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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비 마 인

들은 인도

네시아 섬

들의 원주

민이다. 인

도 네 시 아

는 베트남

의 바로 남

쪽의 인도양에 위치해 있다.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

가 많으며 계속 급성장하고 있

다. 또한 300개 이상의 각기 

다른 다양한 인종적 문화를 가

지고 있다. 이들 그룹 중 대부

분은 비마를 포함해 무슬림이

다.

비마인들은 숨바와섬에 살

고 있다. 섬의 동쪽 부분이 "비

마"라고 불리는 반면 "숨바와"

라는 이름은 원래 섬의 서쪽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

나 오늘날은 섬 전체가 숨바와

라고 알려져 있다.

비마인들은 섬의 계곡에 살

고 있으며 근처 롬보크섬에 사

는 사사크족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비마라고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 어

족이다. 지역 전통에 따르면 

비마는 힌두교의 영향을 나타

내는 이름의 52 수뇌 왕자

(ruling princes)가 있었다고 

한다.

삶의 모습

긴 해안선에도 불구하고 비

마인들의 마을들은 보통 해안

에서 적어도 5km(4마일)정도

에 위치하고 있다. 섬의 대부

분이 넓은 들판으로 덮여있고, 

논은 북쪽 강 연안과 중앙에 

있는 강 골짜기를 따라 일년 

내내 경작되고 있다. 기후는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열대성

이며 숨바와는 또한 뚜렷한 건

기와 우기가 있다.

비마인들의 생활습관은 건

기와 우기 쌀농사, 그리고 과

일과 채소경작을 하는 시기에 

맞춰져 있다. 쌀이 주요작물이

고, 두 번째 작물은 양파, 콩, 

약간의 담배와 커피가 있다. 

농업뿐 아니라 숨바와는 또한 

견과류, 등(종려과) 그리고 밀

랍 같은 산림작물이 풍부하다.

14세기 이후로 숨바와는 작

고 힘센 말들로 잘 알려져 있

다. 이 말들은 근처 자바섬에 

수출되었다. 1920년대 비마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말 생산지

로 알려졌다.

하나의 비마인 마을은 종종 

더 작은 촌락으로 둘러싸여 있

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년

의 일부는 공동농장이 있는 산

에 가서 살고, 추수 후에는 자

신의 마을로 돌아온다.

만약 젊은 남자가 청혼을 하

고자 하면 젊은 여자에게 말 

잘하는 여자중매자를 보낸다. 

그 여자는 그 때 공식적인 용

어로 청혼을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랑은 여자의 부

모에게 신부 값을 지불해야 한

다. 그 가격은 신부의 사회적 

위치에 달려있다. 일단 결혼하

면 젊은 부부는 즉시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세워야 한다.

비마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

역단체는 촌락이다. 각 촌락은 

‘모스크’라고 불리는 각자의 

무슬림 사원이 있다. 모스크의 

우두머리는 모든 종교행사와 

연간 축제에 대한 책임을 맡는

다.

신앙

숨바와(비마)의 38째 지배

자가 1640년대에 이슬람에 개

종했고 오늘날 비마는 99.9%

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각 지역의 원시적인 애니미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

수가 있다. 비마인들의 문화에

서 무당이나 주술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까지 사회

에 수많은 무당들이 남아 있

다. 이슬람신앙을 가졌다고 말

하는 많은 비마인들도 어려움

이 있을 때는 여전히 무당의 

도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마인들 중에 신자로 알려

진 사람들은 소수다. 불행히도 

그들은 교회성장이나 전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한 선교단

체만이 최근에 비마인들을 목

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비

마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라

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없고 

성경도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

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멸망

하길 원치 않으신다. 비마인들

은 이슬람과 애니미즘에 묶여 

영적 어두움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누가 기꺼이 가서 

비마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려

는가?

인도네시아의 비마(Bimanese)

             

초대교회 인근에서 ‘오병이어’ 모자이크 발견

고고학자들이 초대

교회가 있었던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오병이

어가 새겨진 모자이크 

문양을 발견했다고 크

리스천포스트가 현지

언론 하레츠(Haaretz)를 인용해 14일 보도했

다.

이에 따르면, 이 문양은 오늘날 킨네렛 호수

로 알려진 게넷사렛의 히포스-스시타(Hippos-

Sussita)에 위치한 번트교회(Burnt Church)에

서 발견됐다.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이 교회는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하레츠는 “약 1,600년 만에 처음 발견된 이 

모자이크는 색이 밝고, 틀림없이 오병이어 사

건을 주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떡과 

물고기와 더불어, 이 모자이크는 석류 모티브

의 디자인도 포함하고 있다. 번트교회는 지난 7

월 한 고고학자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그 이후

로 5세기 경 지어진 건물의 조각들이 출토됐다. 

교회가 번트교회로 불려지게 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7세기 페르시아 사산 

왕조 당시 이 교회게 불태워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내부에 있는 집기들은 모두 재로 변했으

나, 이 잿더미가 수세기 동안 바닥의 모자이크 

문양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고.

히포스-수시타(Hippos-Sussita) 지역의 발

굴팀을 이끈 마이클 아이젠버그(Michael 

Eisenberg) 박사는 “3개나 6개가 아닌 정확히 

5개의 빵이다. 각각 다른 색이 밀과 보리 등 다

른 반죽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원형 부분 아래

에는 물고기 2마리가 있다”면서 “모자이크에 

있는 빵과 물고기에 관해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으나, 분명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모자이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교회의 작은 예배당에 그려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모자이크는 신약에서 전하는 오병이

어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

다.

美·中 무역협상 부분 합의 

미국과 중국이 농

산물 구매와 추가 관

세 인상 보류 등 일부 

조건을 주고받는 부

분적 합의(스몰딜)를 

하면서 무역전쟁이 

휴전 모드로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위대한 합의”라고 자평했지만 실질적

인 승자는 거의 양보 없이 휴전을 이끌어낸 중

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 농가를 위해 이뤄진 가장 위

대한 합의”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트윗에서 “내

가 중국과 한 합의는 이 나라 역사상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상품이 (미국

에서) 생산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고맙다. 

중국”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400억~500억 달

러 규모의 엄청난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보잉 

항공기도 거론했다. 그는 “합의의 다른 면들도 

대단하다”며 “기술, 금융서비스, 보잉 항공기에 

160억-200억 달러 등이다”라고 밝혔다. 블룸

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무역 합의

가 200억 달러어치의 보잉 항공기 판매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일 백악관에서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

에게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합의문 작성까지는 “3∼5

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15일부터 25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중단키로 했

다.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

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합의 내용에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

다”고 말했다. 앞서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과 10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에 대해 중국의 실질적인 승리라는 

평가가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이 재선을 위해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을 간

파하고 거의 양보하지 않고도 휴전을 이끌었다

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관리는 “미국

은 관세폭탄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부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FT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양보 없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자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쏟아지

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외국 기업

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나 국영기업 보조

금 금지 등에 대해 중국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농산물 수입 확대만으로 관세 부과를 유예해줬

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미국은 관

세 인상을 피하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킬 방법

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결과

에 매우 만족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무종교 인구 계속 증가

뉴질랜드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 가운데 종교

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26만 4천601명으로 

조사 대상자의 48.2%

를 차지했다.

뉴질랜드의 무종교 

인구는 지난 2001년에

는 29.6%, 2006년에는 

34.6%, 2013년 조사 

때는 41.9%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캐시 코놀리 인구조사 담당관은 "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는 그동안 실시된 인구

조사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

가 계속 증가해온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

다"고 말했다.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는 성공회, 가톨릭, 개

신교 등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

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자 유입 등

에 힘입어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신자 수도 빠

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주, 美 최초로 공립교 등교시간 늦추기로

캘리포니아주가 공

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고 일간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의 법률에 서명했다. 등교 시간을 늦추도

록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

음이다.

이 법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고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0교시'로 

불리는 이른 시각 선택과목이나 일부 시골 지

역 학교에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2022-2023년 학년도의 시작 때 또

는 학교가 직원들과 맺은 3년 단체협약이 종료

되는 때 가운데 더 늦은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면시간을 

줘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

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10대 학생은 학업 성취

나 출석,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주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학교가 

새 법률을 지키려면 등교시간을 최대 30분 정

도 늦춰야 한다.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냐

는 문제는 미국학계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년간 논란이 돼왔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반

대했고, 뉴섬 주지사의 전임자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와 주의회에서 거부당하기도 했다.

미국소아과협회(AAP)는 청소년들의 늦은 등

교 시간과 더 많은 수면 시간이 건강이나 학업 

성적 증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들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지지해왔다.

반면 교사노조 등 반대론자들은 등교 시간 

변경이 스쿨버스 노선에 영향을 끼치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들

이 출근 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하게 

되고 정규 교과 외 활동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

다고 우려했다.

구글, 애플에 이어 홍콩시위관련 앱 차단

애플에 이어 구글이 

홍콩의 반(反)정부 시

위와 관련된 앱을 잇

달아 차단하고 나섰다. 

실시간 지도 앱은 물

론이고 게임 앱도 차

단됐다. 미국 IT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중

국 정부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

어지고 있다.

구글은 10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홍콩 

시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 앱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는 제목

의 이 앱은 사용자가 홍콩 시위대가 되어 게임

을 하는 것이다. 구글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나 비극을 이용해 돈을 버

는 것은 회사의 방침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

지만 구글의 삭제 배경에 홍콩 정부로부터 ‘우

리 시대의 혁명’ 앱이 시위를 조장한다는 항의

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은 전날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산 홍

콩 경찰 위치 추적 앱을 삭제했다. ‘홍콩 맵 라

이브’라는 제목의 이 앱은 시위 참가자들이 텔

레그램에 올려놓은 정보들을 모아 홍콩 경찰의 

현재 위치나 최루탄 사용 여부 등을 알려준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맵 라이브 앱

은 홍콩의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조사결과 이 

앱이 홍콩 거주민들과 법 집행기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고 설명했다. 홍콩 맵 라이브 앱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용되고 있어서 삭제했다는 것이

다. 애플은 ‘쿼츠(Quartz)’라는 뉴스제공 앱도 “

중국에서 불법적인 앱”이라는 이유로 앱스토어

에서 삭제했다.

애플은 이달 초 홍콩 맵 라이브 앱 출시를 불

허했다가 ‘중국 정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

자 4일 다시 허가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항

의에 직면하자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0일 직원들에

게 보낸 이메일에서 “홍콩 맵 라이브 앱에 담긴 

경찰 검문소의 위치나 주요 시위장소 등의 정

보는 그 자체로 무해하다”면서도 “홍콩 시위대

가 개별 경찰관들을 표적으로 삼고, 매복했다

가 경찰을 공격하는 데 이용했다. 이 정보는 홍

콩 사이버보안·기술범죄국과 애플 사용자 양쪽

으로부터 얻었고, 믿을만한 정보였다”고 설명

했다.

쿡 CEO까지 나서 앱 차단 이유를 해명했지

만 논란의 커지고 있다. 애플이 앱을 차단한 시

점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애플이 

시위자들을 호위하고 있다”며 비난하자마자 결

정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홍콩 맵 라이브 앱 제

작사 측은 “애플의 이번 조치는 홍콩에서 자유

와 인권을 억압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

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과 구글의 조치에 대

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

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 시장조사회사인 차

이나스키니의 마크 태너 국장은 “앱 삭제 결정

은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면서 “특히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며 이미 브랜드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이

라 중국 소비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

라고 전했다.

에티오피아 총리, 올해 노벨평화상

아비 아머드 알리

(43) 에티오피아 총리

가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르웨이 노벨위원

회는 11일 2019년 노

벨 평화상 수상자로 알

리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를 선정했다

고 발표했다.

알리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평화

협정 체결에 기여했다. 알리 총리는 사상 100번

째 평화상 수상자의 영광을 안게 됐다.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

다가 30년에 걸친 투쟁 끝에 1993년 독립했으

나 1998-2000년 국경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

져 양측에서 7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알리 총리는 그런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추

진했고, 양국은 지난해 7월 종전을 공식 선언했

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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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무(田耕武)는 1900년 평안북도 

곽산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

로 태어나 부모를 따라 1906년에 하

와이로 이주했다. 그는 1913년 유학

차 도미하여 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고 한다. 그 당시 가주 리버사이드에

서 중학교 1학년이었다. 그런데 1916

년에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

는 리버사이드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

어진 클레먼트 중학교였다. 미시간 주

립대학에 입학한 그는 재학 중 웅변

반 반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정

치학을 공부하고 1924년에 미시간 주

립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미시간주립대학을 졸업한 그해 전

경무는 부모가 거주하는 하와이로 돌

아가 자동차 도장업으로 재산을 모았

다. 1931년에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후원단체인 단합회에 가입하고 

임정을 적극 후원했으며 임정 후원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 한국

광복진선 결성에 참여하면서도 계속

되었다.

전경무는 1932년 9월에 시카고로 

이주했다. 그는 대한인국민회 민간 외

교원으로 미국 중서부에서 각 정치 

및 사회단체의 여론을 고취하였다. 그

런데 이듬해 1월 그는 시카고 빈센 회

사에 취직했다. 당시 그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담임전도사

전경무가 시카고로 이주한 다음 달

인 1932년 10월 23일에 갈홍기가 박

사학위 공부와 국제학생회 업무 등 

여러 가지로 분망하여 시카고한인감

리교회 목사직을 사면했다. 그는 약 1

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이듬해인 1933년의 2월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는 전경무를 전임 전도

사로 청빙하고, 이에 신구 목사의 이

취임식이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예배

당 사교실에서 5, 60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본 교회 이사였던 김 경의 사

회로 개회하고 ‘우리 교회가 갈홍기 

목사의 과거의 정신적 물질적 충실한 

교역을 항상 기억할 것이며 더욱이 

새로 취임하신 전경무 전도사와 만사

에 협동하여 

시카고교회가 

특별히 기독

의 정신 즉 사

랑과 자유와 

평 등 주 의 와 

인권보존 등

을 발휘하도

록 노력하여 

우리 한인교회

와 사회에만 행복을 보급할 뿐 아니

라 온 인류사회의 행복이 되도록 노

력하자’는 말로 사회사를 대신했다. 

교회 이사장 장세운의 가슴이 터지는 

송별사와 환영사에 이어 염광섭과 배

민수와 백인 킹 씨 및 전경무 부인 등

의 간단한 감상담과 갈홍기 목사의 

고별사가 있은 다음에 갈홍기 목사의 

고별사가 있었다. 

그리고 난 후 전경무 전도사가 취

임사 겸 목회방향을 말했다. 그의 목

회방향은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을 발

휘할 것과, 사회운동과 정치운동과 경

제운동에 주력할 것과 그리고 미국에

서 출생한 제2세 국민에게 교육을 보

급해서 조국의 정신과 조국의 문화와 

언론에 충실한 사회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세 가지였다.

전경무의 첫 행사참여는 강영승 박

사 환영회였다. 학생회와 국민회와 흥

사단 등 세 단체가 연합으로 1933년 

2월 11일 밤 국제회관 내에서 가진 

강 박사 환영회는 대성황이었다. 학생

회 사교부위원장 이응영의 사회로 배

민수의 기도 후 1시간 식사한 뒤 사회

자의 간단한 환영회 이의, 국민회 지

방회장 한장호의 환영사, 강영승 박

사의 답사, 김베세의 ‘사비수 노래’ 독

창이 차례로 있었고, 전경무가 갈홍

기, 김 경 등과 함께 감상담을 말했다. 

그리고 친교순서가 있은 후 늦게 마

쳤다.

그해 2월 강영대가 4, 5년간 경영하

던 ‘로랜스 카피테리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김 경이 동업하기로 하여 

김 경이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식

당을 위생적으로 적합하고 미술적으

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리하고 더욱

이 사무실과 지하실을 새롭게 수리하

고, 주방을 광대하고 청결하게 벽돌

로 새로 건축하였다.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낙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낙

성식에 전경무가 사회를 보았다. 그

의 간단한 사회사에 이어 다수의 내

빈축사가 있었고, 늦게까지 친교 하

다가 해산했다.

그해 삼일절 기념식이 본 교회에서 

장엄하게 있었다. 식장과 여러 가지 

만반준비에 힘을 많이 써준 강정근과 

박영직 등과 함께 전경무에게 본 기

념식 사회자가 감사를 드렸고, 이에 

모인 회중이 박수로 사례했다. 

그해 4월 김창호가 사망했다. 그는 

시카고에서 20년간 사업 혹은 노동 

생활을 하였는데 그달 1일 밤에 중국

인 타운에서 자동차에 중상을 입은 

후 국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

나 5, 6 시간을 지나지 않아 영원히 

이 세상을 등졌다. 전영무는 자신과 

함께 김 경, 강영승, 한장호, 김홍기, 

윤 림과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고 장례

식을 한 후 마운홉 공원묘지에 안장

했다. 그의 유산은 장례위원회가 조

사하여 그의 친척에게 보냈다.

그해 12월 25일 저녁 본 교회당에

서 있었던 성탄축하식은 교회학교 학

생을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전경무의 

사회로 김 경의 맏아들의 찬송과 기

도 후 강영소의 아들과 천세헌의 자

녀로 구성한 합창에 회중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장호의 네 살 된 어린 딸

의 독창에 교인은 크게 박수갈채로 

환영하였고, 소녀는 세 번이나 앵콜

에 답했다. 피아노 독주로 이관하의 

딸이 출연했고, 한장호의 아들의 피

아노 독주에 찬사를 마지않았다. 그

리고 갈홍기의 성탄사가 있은 다음 

11시까지 친교했다.

전경무는 1933년 6월 11일 주일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담임 전도사직

을 사면했다. 그는 4개월간 시카고 한

인감리교회를 섬겼다. 교인들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보수 없는 

일에 성력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무함에 감사를 마지않았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이사

전경무가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담

임 전도사직을 사면한 6월 11일 주일

에 교인대회를 개회하고 금년에 교회

를 관리할 신임이사를 선거하였는데 

전경무가 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외

에 장세운, 한장호, 임 호, 김 경, 강정

근 그리고 하회옥이 이사로 선정되었

다.

전경무가 사임한 그달 23일 북미대

한인유학생총회 중서부연회가 제11

회를 맞아 시카고 한인 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경무가 황창

하와 이병두 등의 알선으로 1923년에 

조직되었는데 전경무가 개최장인 시

카고 한인감리교회의 이사로서 큰 수

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해 9월 20일에 버지니아 주에서 

오현승이 사망했다. 그는 평북 정주

군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고 유학차 도미하여 시카고중

앙기독청년회 기계전문과와 타그란

지 항공학교에서 공부하였고, 가을학

기부터 버지니아 육군대학에 입학하

기 위해 내려가던 중 백인의 자동차

와 충돌하여 참혹하게 횡사했다. 동

행하던 한기도, 조한언, 박 필, 박순욱 

등이 주선하여 버지니아 채스트널에 

안장했다. 고 오현승군의 추도식에 그

가 이사로 참석하고 장비로 1달러를 

기부했다.

건축 기성위원회 위원장

1934년 초에 전경무는 사업차 세인

트루이스로 이주하였다가 그해 5월

에 시카고로 다시 이주했다가 그해 

12월에 캘리포니아주 나성으로 이주

했다. 그는 나성한인감리교회에 출석

했다. 1938년 8월 3일 저녁에 본 교회

를 관리할 신임감독 마틴 박사를 위

한 만찬회가 있었다. 윤 혁의 사택에

서 미국교회 측에서는 마틴 감독부부

와 프라이 박사부부 그리고 데비스 

목사부부가 참석하고, 한인교회 측으

로는 동 교회 목사 황사용과 예배당 

건축기성위원회 위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대표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만찬회 사회는 전경무가 맡았다. 그

의 유창한 영어는 회식의 흥미를 북

돋웠다. 만찬회 후 동 교회 예배당에

서 환영회가 있었다.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무의 귀빈 소개에 

이어 주일학교 학생의 합창, 찬양대

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마틴 감독은 

수년 전에 본 교회가 계획한 총 

15,000달러의 예배당 건축을 이루도

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건축 

기성위원회의 회장에 전경무였고, 영

문서기에 이마리아, 국문서기에 최능

익, 재무에 황성택과 임 폴 그리고 건

축 예산위원에 김필권, 황성택, 최능

익이었다.

이듬해 2월에 나성한인감리교회 계

삭회는 몇 가지 결의를 하였다. 이중 

신축 예배당 기기를 속히 매수하고 

이를 실행할 5인 위원회의 한 사람으

로 전경무를 선정했다. 그 외 5인 위

원회에 닥터 나인과 닥터 데비스 등 

외국인 두 명과 황사용, 황성택 등 한

인 두 명 등 총 4명이 더 있었다.

귀국

하와이로 건너간 전경무는 하와이 

태평양 주보와 국민보의 합동한 신문

의 주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 

사무원과 위의 연합위원회 의사부 대

표, 그리고 신한민보 통신원으로 활

동했다.

조국이 해방되자 귀국한 전경무는 

이화여자전문대학에서 교편을 잡았

다. 그 무렵 그는 조선체육회 부회장

으로 선임되면서 올림픽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되어 런던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IOC 가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1947년 6월 15일 스웨덴의 스

톡홀름에서 개최되는 제40차 IOC 총

회에 참석차 5월 29일 저녁 미 군용

기를 타고 가던 중 일본 동경 근처의 

산정에서 탑승 비행기가 충돌하여 참

사하였다. 그의 체육장 영결식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서울 운동장에서 

정중하게 거행되었다. 전경무는 11세 

된 딸 하나를 남겨두고 경기도 남양

주군 금곡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1995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올림픽 파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복권발매에 고인의 사진을 넣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4. 전경무(1900-194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1933년 2월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전임 전도사로 청빙 4개월 시무

이후 이사, 건축기성위원장으로 헌신...귀국 후 이화여전 교수 등 

전경무

전경무의 사진이 들어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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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분석

이 서사시는 성경해석 학자 릴

랜드 라이켄(Leland Bryken)이 분

석하는 것처럼 교차구조(Chiasm)

로 부르는 형식으로 배열할 수 있

다. 첫째 1권에서 3권까지 사탄의 

타락활동은 맨 나중의 10-12권까

지의 인류타락의 활동과 맞물려 

유비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는 낙

원을 차지하는 내용인 4권과 낙원

을 상실하는 내용의 9권은 대조를 

이룬다. 세 번째 천상에서의 전쟁

과 파괴를 다루는 5-6권은 세상 

창조로 보완되는 7-8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또 다시 간략

하게 줄인다면 1-2권은 사탄과 지

옥, 3-4권은 천국과 낙원, 5-6권은 

천상에서의 전쟁, 7-8권은 세상의 

창조, 9-10권은 타락, 11-12권은 

장래 역사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활

동에 네 개의 우주적 배경-천국, 

지옥, 타락 전 낙원, 통상적인 타락

의 역사-에 입각하여 일어나고 있

음을 깨달을 수 있다.

4. ‘실낙원’을 읽기 위한 도움

밀턴의 일차적 관심사는 독자들

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심상

들(images)을 통해 낙원으로 인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낙원’을 읽을 

때, 저자가 가진 청교도적 관념에 

대한 해설을 발견하려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심상들을 깊이 상고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할 것이다. 서

술 장면, 인물, 사건들을 광범위하

게 포함하는 그의 심상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의 표현은 

많은 부분이 픽션(fiction)이란 것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픽션에 대

한 밀턴의 전략적인 목적은 우리

를 영적인 실재들에 생생하게 다가

가도록 이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1-2권을 읽는 동안 

우리는 악과 지옥의 심상을 볼 수 

있으며 천국과 낙원의 완전한 모

습에 대한 심상을 살펴보게 된다. 

그런 후에 상상을 통해 천상에서

의 전쟁과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 

창조를 그려보면서, 이어서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타락한 인류역사를 살피며 

잠재적인 구속(redemption)에 대

해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환상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에 초점을 두고 펼쳐지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등장한

다. 동산을 떠나는 장엄한 마지막 

장면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섭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청

교도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을 드러

낸다고 할 수 있다. 

5. 실낙원에 나타난 기독교 신

앙의 핵심 가치들

1)죄의 사악함과 불순종 

사단이 불못 속에서 일어나 천

국에서 추방된 것에 대해 하나님

께 보복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마귀 회의를 연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광경에서 저자는 죄

의 사악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저자는 이 불경한 무리가 보여주

는 감정과 태도를 통해서 죄가 얼

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해부도를 

드러냄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영적 악이 통치자와 권세들 가운

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동시에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

게 된다. 사탄과 지옥에 대한 저자

의 묘사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은

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

리 자신의 삶과 상황 속에서도 지

옥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하나님께 대한 불순

종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낙원의 

첫 장면은 밀턴이 이 서사시의 주

제로 이름을 붙여 놓은 “인간 최초

의 불순종”이다. 그는 죄를 “하나

님이 금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

로 표현한다. 이 작품은 아담과 하

와의 유혹과 타락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래에 천상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성과 싸우게 될 것을 

서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2:359-

360).

2)하나님의 속성과 주권

밀턴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밀턴의 시에서 성부 하

나님은 하늘과 땅과 지옥을 포함

한 우주를 주관하신다. 성부 하나

님께서 우주의 드라마의 모든 장

면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에서 하

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무엇보다 

3권의 전반부에서 묘사되는 천국

의 장면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

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

권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죄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 속에

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연스럽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하

나님의 자비하심과 대속하시는 사

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다. 성자 하나님

께서 천상의 대화에서 이것을 말

씀하시는 것처럼, 자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3:134).

3)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성

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

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대한 구속의 주제를 가장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자

와 관련해서다. 이 강조점은 이 작

품의 시작에서 확인되는데, 에덴의 

상실이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선포

한 다음, 즉시 “그 후 마침내 더 위

대한 그 한 사람, 그가 우리를 구속

하고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

리라”(1:4-5)고 언급하는 데서부

터 알게 된다. 천국에서 대화를 나

누는 극적인 순간에 성자는 인류

의 구속을 책임지겠다고 자원하신

다. “따라서 구속이 없으면 모든 인

류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 죽음과 

지옥에 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더라면, 가혹한 파멸,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

만히 거하고 그분의 소중한 중보

로  이 처 럼  새 롭 게  되 나

니...”(3:222-26). 타락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곤경 속에

서 그들의 위대한 중보자로서 개입

하시는 분이 성자시다(11:19). 밀

턴은 그리스도 중심사상을 강조하

는데, 그것은 천상의 전쟁 당시에 

사탄을 패배시킨 당사자를 그리스

도라고 소개함으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부각시킨다.

4)섭리에 대한 강조

밀턴은 섭리(providence)를 강

조하는데 이 교리를 통해 그 자신

은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적

으로 위로를 받았다. 첫 부분에서, 

자신의 목적이 “영원한 섭리를 증

명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길

을 옳게 드러내는데 있다”고 선언

한다(1:25-26). 그는 타락 이야기

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

능을 세상의 악과 고통이라는 사

실과 조화시키는 신정론(神正論)

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는 마지막 장

엄한 결말 장면을 묘사하면서 “섭

리가 그들의 안내자였다”고 덧붙

인다(12:647).

5)기독교적 인간관

이 작품에서 인간들은 이중의 

능력 곧 선을 행하는 능력과 악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

님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구속을 얻고, 그 구속의 한 부분으

로서 영원히 영광을 얻으리라는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청

교도 설교가 윌리엄 퍼킨스가 “인

간은 창조된 존재, 타락한 존재, 거

듭난 존재, 영광 받을 존재라는 4

중적 상태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표현한 생각과 동

일하다. 밀턴의 묘사에 따르면 인

간은 도덕적 선택 능력을 부여받

았고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 책

임을 져야할 존재로 인식한다. 

6)성경적 역사관

‘실낙원’의 기반을 이루는 성경

적 역사관은 세상의 역사는 영원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경

적 역사관은 완전한 상태에서 시

작되었으나 이 상태는 아담과 하

와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된

다. 이후로 오랫동안 죄의 상태에

서 고통스런 인류의 역사가 이어

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행

위는 찾아보기 어렵다(12:535-

36). 그러나 시간은 결국 멈출 것이

며(12:555), 무한한 날의 시대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의와 평강과 사

랑에 뿌리를 두고 세워질 것이다

(12:5439-50).

7)사탄의 내면적 절망과 심리

실낙원의 전체에서 독자들로부

터 가장 즐겨 읽히는 부분은 사탄

과 반역천사들이 주로 등장하는 

시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3면으로 계속>

저자 관심사는 기독교신앙의 중요한 심상들을 통해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선과 악 사이 영적, 도덕적 전투 보여주는 영문학 중 강력한 실례의 하나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2편 실낙원(중)

영성칼럼

기복신앙의 열매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참고 성경: 왕하 7-12장 

하나님을 섬긴 왕 여호사밧이 어찌하여 하

나님을 대적해 바알을 섬기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을 결혼시켜 우상숭배로 유다

를 더럽히게 하는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보다 실리가, 정략결혼으로 부추기는 우상

숭배의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른 기복신앙

의 병폐가 불신앙보다 더 악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인에게 돌아오

는 하나님의 악인 경영법이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극악하게 악이 다다르니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저보다 더 사나운 예

후를 일으켜 멸하게 하시고 그에게 4대를 약

속하시나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물질사

랑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하

나님에게서는 챙기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은혜를 나눔은 놀라운 복이다.

권력을 온갖 수단 방법으로, 왕좌를 차지

하면 세상이 제 것으로 착각해 반역이라 악

쓰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발악을 본다. 결국 

아합의 씨는 끝까지 악으로 만용 한 듯이 최

후도 비참히들 죽었다. 권세가 큰 행복을 안

겨다주었다고? 그리 탐욕을 부렸는지? 사람

이 사람됨을 잃어버림이 가장 비극이 아니

겠는가!

게다가 생명의 은인 대부의 믿음을 배은

망덕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요아스를 보며 나

의 지나친 의가 자녀들에게 덕이 되는지? 반

감을 일으키는지? 여호야다를 보며 의의 이

름으로 주님의 앞길을 막지나 않았는지 자

숙한다.

사랑하는 주님! 

기복신앙 여호사밧, 악한 기회주의 아합, 

예후, 아달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곶감 빼먹듯 이

기주의로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 고

개 숙여 스스로 돌아봅니다. 사실로 하나님

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 지

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 

본인이 심은 대로 받고 세상을 살다가네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인생은 그저 고통

뿐입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

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의 얼굴을 구

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새삼

스레 우리 주님을 알게 됨의 영광을 깊이 감

사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OC상담심리대학원은 내

면가족치료(ISF) 10주 코스 세

미나를 9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12시까지 ‘내 안의 나 만나

기’ 주제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송경화 교수(

본교 교수, 클레어몬트한인교

회 사모)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송경화 교수

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다양

한 성향의 파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한 파트

가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다중

인격장애에 빠지게 된다. 다중

인격장애는 우리 안의 여러 인

격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라 설

명했다. 

송 교수는 “우리안의 파트들

이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

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셀

프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 셀

프가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면 

각 파트들을 돌보게 된다”고 말

했다. 

그는 “우리 내면의 파트들은 

셀프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

파트와 셀프가 많이 만날수록 

내면이 풍요로워진다”고 설명

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월 11

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리며 10

주코스 수료자는 본교 입학시 

1학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것

은 (213)388-1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 6회 한아름합창단(단장 

최대홍 뮤직디렉터 이경호 목

사) 연주회가 13일 오후 6시 미

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에서 열렸다. 

최재홍 단장은 “10여년간 합

창 활동하면서 이번 연주회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손도걸 

선교사를 후원하게 돼 감사하

다”며 “오늘 연주회가 청중들

과 단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

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

광 돌리는 연주회가 되기 바란

다”고 말했다. 

베로니카황 한아름 여성합창

단 총무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

주회는 김옥선 한아름여성합창

단 단장과 최재홍 한아름선교

합창단 단장이 인사했으며 한

정 목사(한아름 선교합창단 고

문) 시작기도로 시작됐다. 

연주회는 소프라노 조은아, 

한아름여성합창단(지휘 이혜

경), 베이스 이사효, 한아름남

성합창단(지휘 이경호), 이혜경

과 조명준의 올갠과 피아노 합

주, 소프라노 김은혜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

다. 

이날 연주회는 윤태환 목사(

한아름선교합창단 고문) 축도

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지금 세계는 모략이 판을 

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

로 무역제재를 하면서-지금 

당분간은 휴전을 하고 있지

만-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일

본의 아베 수상은 한국 경제

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국

으로의 수출 제재라는 수를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한국 국

민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2, 3년 후

에 세계판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처음에는 아베의 그런 모략

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며 혼

란스러웠다. 아베는 자신들의 

손가락을 몇 개 자르더라도 

한국의 손과 발을 잘라서 한

국의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아베여, 그대에

게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1982년에 미국을 향하

여 오는 도중에 일본에 들렀

다. 일본에는 고모님이 두 분 

계셨고 상당한 숫자의 사촌들

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몇 주간 일본에 체류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수

준과 자세를 보고 상당한 충

격을 받았다. 당시 한국은 일

본에게 30년 정도 뒤져있다는 

말들이 있었었는데, 나는 100

년이 지나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자

세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다

는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

다. 일본 사람들은 매우 공중

질서를 잘 지켰고, 그들의 도

시와 주거환경은 매우 청결했

으며, 그들의 몸과 생활에는 

친절함과 검소함이 깊이 베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

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별 의식 없이 일

본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했

다. 일본 제품들의 실용성과 

가격대비 성능이 탁월했기 때

문이다. 간혹 일본제품 구입

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 좁은 사람처럼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

리고 이민생활 중에 일본친구

들도 몇 명 생겼는데 그들은 

정직했고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일본정

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분

노를 느꼈다. 그들은 패전 후

에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자

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죄하

며 작은 보상을 한 적도 있었

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점차

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

을 부정하고 미화하기 시작하

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

른 침략전쟁을 동양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라고 주장하였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건, 그리고 천인공

로 할 살육들과 잔혹한 생체

실험 사건 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

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과

거의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

면서 주변 국가들을 무력과 

경제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였

다. 그런 일본정부의 모습들

을 보면서 나는 약 15년 전부

터 혼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을 벌여왔다. 

그러던 차에,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몇몇 어르신

들이 당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한국

의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

자들에게 보상해줄 것을 판결

하였다. 그것을 문제 삼은 아

베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

국의 경제와 정부를 자신들의 

발 앞에 꿇게 하기 위해서 반

도체 핵심재료들에 대한 수출

제재를 선포했던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그런 핵심소

재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

는 것이 경제적이었으며 상호

간의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지 않았

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

러한 한국의 약점을 노리고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핵

심재료들을 한국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자신들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사업

과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는 술수인 것이다. 

아베와 일본각료들의 이 결

정은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

져올까? 아베는 그 선전포고

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작은 

마음을 세계만방에 다 보여주

고 말았다. 아베의 그 옹졸한 

모략은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

다. 누가 아베의 마음을 그렇

게 아둔하고 강퍅하게 만들었

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

드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이

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

아계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

(출9:12). 그 동안 하나님께서

는 작은 나라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

들을 보내어서 영혼들을 구원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베의 마음을 강퍅케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경제는 당장 몇 년 동

안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아베는 큰 실수를 한 것이

다. 아베는 자승자박, 자신이 

낸 꾀에 스스로 묶일 것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

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

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 국

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

며(눅13:5), 다른 사람과 국가

를 존중하지 않고 악을 도모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

며(삼상12:25), 다른 사람과 

국가와 더불어 선한 일과 평

화를 도모하지 않는 꾀는 반

드시 망하기 때문이다(약

3:13-18, 시10:2).

아베의 잔꾀가 방아쇠가 되

어서 한국인의 의식이 한 단

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것

이다. 아베의 잔꾀로 말미암

아 한국은 일본의 경제 식민

지에서 벗어나서 당당히 세계 

일등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

니, 아베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미국

의 시사지 ‘Foreign Policy’는 

2012년 5월 17일 자에 Bruce 

Jones와 Thomas Wright 기

자의 Meet the GUTS라는 기

사를 실었다. 이 기자들은 가

까운 미래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

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https://foreignpolicy.

com/2012/05/17/meet-the-

guts/). 아베의 도발로 말미암

아 이 기사가 더 빠른 미래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dik018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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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아베여, 그대에게 감사하노라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월드미션대 OC상담심리대학원 ISF 세미나에서 송경화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제6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가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됐다‘내안의 나 만나기’ 주제
멕시코 손도걸 선교사 후원월드미션대 OC상담심리대학원 ISF 세미나

제 6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 성료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

욕장로회신학대학(원)은 10월 

13일 오후 5시 뉴저지 한무리

교회(박상돈 목사)에서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및 음악회를 

열었다. 

개교 41주년을 맞은 동 신학

교 20대 이사장 박맹준 목사가 

이임하고 21대 이은희 목사가 

첫 여성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은희 목사는 KPCA 첫 여성 

노회장(동북노회)을 역임한 바 

있다.

이은희 목사는 취임사를 통

해 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신

앙여정을 간증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일군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하

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전 이사장이 

학교건물을 마련하고 터전을 

마련했다면, 이제 임기동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종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업

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가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

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

다”고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인도 이상훈 목

사, 찬양인도 김명민 전도사(푸

른하늘교회 찬양팀), 기도 박진

수 장로(부이사장), 특송 뉴욕

장신학우 찬양팀, 설교 서정운 

목사(전 장신대 총장), 취임사 

이은희 목사, 축사 최명혜 목사

(동북노회 서기)와 정창문 목

사(뉴저지노회 부노회장), 직전 

이사장에게 감사패 증정, 축도 

서정운 목사, 광고 구정모 목사

(기록이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2부 음악회는 소프라노 고혜

순, 바리톤 양군식, 피아니스트 

정성헌, 기타리스트 김명민, 피

아니스트 조이스 양 등이 출연

했다.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이은

희 목사, 학장 이기백 목사, 부

이사장 박진수 장로, 회록이사 

구정모 목사, 서기이사 이상훈 

목사, 재무이사 정선희 목사 등

으로 구성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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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 33대 이사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제 33대 이사회 정기총회가 11월 4일(월) 오후 7

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이사회는 10월 21일 뉴욕

교협 정기총회를 마치고 새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문의: (917)842-7552 손성대 이사장

샬롯장로교회 연례부흥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연례부흥회가 10월 25일

(금)부터 27일(주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영

복 목사(의정부 사랑과평화의교회 담임).

▲문의: (704)877-6642

담임목사 청빙 
뉴욕한인중앙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

학교(M.Div. 학위 이상)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미국장로교

(PCUSA) 소속 및 가입 가능, 미국내 합법적 취업 가능한 영

주권자나 시민권자, 한국어 설교 및 영어구사 가능, 5년 이상 

목회경험(부목사 포함)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최근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학위증명

서(학부, 신학 대학원) 및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 신앙고백 

및 목회계획서, 목회자 2인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요망), 

최근 6개월내 설교동영상 2회분(CD/DVD/혹은 홈페이지 링

크). 접수마감은 10월 31일.

▲문의: (201)407-9987(청빙위원장) 이메일: kccny2019@

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 58회 추계정

기노회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터 뉴욕선민교회에서 열렸

다.

이날 신입회원 4명이 가입돼 

노회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창남 목사는 독립교단소속 뉴

욕 사자교회 담임이며, 양은식 

목사는 미주장신대를 졸업하고 

올랜도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이성식 목사와 한지철 목사는 

충남노회와 부산노회에서 이명 

됐다.

또 목사고시를 통과한 김승

배 전도사에게 증서를 전달했

다. 

2019 하반기 재정은 수입 

10,691달러, 지출 6,362달러, 잔

액 4329달러로 보고했다.

이외에 △경조사비 운영건 

△총회호칭 “백석”으로 △회원

자격 강화 △노회규칙 및 세칙 

수정을 위한 수정위원회(위원

장 한준희 목사) 조직 등을 결

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

노회장 김충전 목사 인도로 기

도 서기 장규준 목사, 설교 노

회장 주효식 목사, 감사기도 회

계 한성은 목사, 축도 증경노회

장 한준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

다. 

주효식 목사는 “복음은 기교

가 아닌 본질이다”(롬8:28)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질에 충

실하자”며 “우리가 힘들어도 

목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하

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

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

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방법

론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

에 이뤄진 뜻에 무작정 순종했

기에 맨해튼 목회가 이뤄졌다”

고 말했다.

주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수단 방법에 의해 운영

되는 노회가 되지 않으며, 기교

가 아닌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노회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

다.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는 목

사회원 49명이 소속돼 있으며 

뉴욕시찰(시찰장 한준희 목사), 

뉴저지시찰(홍지철 목사), 캐나

다시찰(이승남 목사), 아틀란타

시찰(김학식 목사), 필라시찰(

임준한 목사) 등 5개 시찰이 있

다. 

한편 지난 10월 7일부터 2박

3일간 덴버에서 열린 미주교협 

대회에 동부노회에서 11명이 

참석해 만남의 교제와 영적 충

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대

회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

다고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동

부동문회(회장 구자범 목사) 

2019년 가을 수양회가 10월 7

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일정

으로 열렸다.

뉴저지 서머셋에 있는 Fair 

Bridge Hotel & Conference 

Center에서 열린 금번 수양회

에는 부부동반으로 50여 명이 

참석해 동문들 간의 친목을 다

지고, 강사 박성일 목사(필라델

피아 기쁨의교회 담임, Ph.D)의 

강의를 들으며 영적 충전의 시

간을 가졌다.

박성일 목사는 “Confessing 

Christ”를 주제로 이틀간 강의

했다. 7일 저녁에는 “사도들의 

신앙고백”이란 제목으로, 8일 

오전에는 “Jesus according to 

C. S. Lewis”라는 제목으로 각

각 강의했다. 
<기사제공: 총신대원미동부동문회>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

사)가 오는 11월 15일(월) 열

리는 제 회기 정기총회를 앞두

고 정부회장 입후보 선거 공고

를 했다.  

일정은 △10월 22일(화): 입

후보자 등록공고 △10월 30일

(수)-11월 1일(금): 입후보자 

등록기간 및 마감(오후 4시) 

△11월 6일(수): 입후보자 등

록서류 심사 △11월 9일(토): 

입후보자 발표 및 총회 공고 

△11월 11일(월)-13일(수): 선

거운동은 3일간이며 그 이후

는 출마자 포함한 3인 이상의 

모임은 금한다(접대, 금품, 향

응, 단체모임 참여, 등록비 대

납 등).  

한편 뉴욕목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후보가 경선이 될 가능

성을 두고 선관위(위원장 김원

기 목사)는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추가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매년 봄 가을로 개최

하는 바자회가 올 가을에는 건

축바자회로 지난 10얼 5일 열

렸다. 

온 교우들의 관심과 정성으

로 준비되는 바자회를 통해 여

름 단기선교 기금을 조성해왔

으나, 올해는 다민족회중을 위

한 건축을 앞두고 건축기금 후

원으로 10만 여 달러를 모금했

다.

사진은 바자회가 열린 본관 

파킹랏. 앞쪽으론 러시아회중

이 할당받은 음식을 만들어 팔

고 있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

사) 제 18회 갈라(Funderasing 

Gala)가 10월 3일 저녁 6시 30

분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돼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1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 판

매도 함께 이뤄졌다.

패밀리터치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이래 “행복한 가정, 건

강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 나간다는 설립 이념을 꾸

준히 실천해왔다며, 뉴욕 뉴저

지 지역에서 ‘부부행복학교’, ‘

사랑의 대화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통해 어

려움을 겪는 이민 가정에게 많

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

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이민 가정을 위한 프

로그램과 상담 등을 무료로 제

공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모금이 이뤄졌다고 

감사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

훈 목사) 가을 심령부흥회가 10

월 11일부터 3일간 박종순 목

사(충신교회 원로)를 강사로 열

렸다. 박종순 목사는 은퇴후 한

국교회지도자센터 대표로 활동

하고 있다.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열

린 부흥회 첫날 저녁 집회에서 

박종순 목사는 마태복음 

17:1-8을 본문으로 주제 설교

를 했다. 

박 목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 그분만

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

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

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

수, 잘 살아도 예수 못살아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성공 못해

도 예수다. 예수가 내 삶의 모

토가 되고 목표가 돼야 한다”고 

“오직 예수”를 외쳤다.

박종순 목사는 △11일(금) 저

녁 8시30분, “오직예수”(마

17:1-8) △12일(토) 새벽 5시

15분, “시험받고 응답받고”(마

15:21-28) △12일(토) 저녁 8

시30분, “교회다움”(엡4:11-

16) △13일(주일) 오전 9시, 11

시, “손바닥에 새겼다”(사

49:14-19) 제목으로 각각 말씀

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복음은 기교가 아닌 본질이다”

뉴욕목사회 정부회장 입후보 선거 공고

“Confessing Christ” 강사 박성일 목사퀸즈장로교회 가을 건축바자회 성황

패밀리터치 제 18회 갈라 성황

“오직 예수” 강사 박종순 목사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8회 추계정기노회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 가을수양회 참석자들이 첫날 저녁 박성일 목사(앞줄 가운데) 강의를 듣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예일장로교회 가을심령부흥회에서 박종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구국기도회 및 시국강

연이 지난 10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한국 인터넷신문 뉴스인포

인트와 국가정신바로세우기국

민운동본부(국정본, 대표 주동

식),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

워크(대표 이희문 목사)이 주

관하고 뉴욕에서는 이승만건

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지회장 김명옥 목사)와 박정

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홍

종학), 뉴욕구국동지회 등이 협

찬했다. 

노기송 목사는 “오늘날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자리

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

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1부는 예배로 2부는 시국강

연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노기

송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

사, 말씀선포 김명옥 목사, 특

별기도(대한민국내 종북세력 

축출, 김정은 정권 붕괴), 축도 

주승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명옥 목사는 “진리를 알아

야 한다”(요8:32)는 제목의 설

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국을 판단하고 시행해야 한

다”며 “참 자유를 얻기 위해 좌

파정권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

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 거짓 속에는 자유함과 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2부 시국강연은 주동식 대표 

사회로 이희문 목사가 “한반도 

주변정세와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으며 주동식 

대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

쟁 운동 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희문 목사는 미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북한문제 해결로 첫

째, 힘의 균형을 위해 남한에도 

핵 보유 둘째, 삐라 뿌리기로 

북한내부 갈등 유발 등을 제시

했다.  

한편 주최측은 11일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2일에

는 6.25참전 묘지서 링컨기념

관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복음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사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일군배출”

뉴욕구국기도회 및 시국강연, 발제 이희문 목사

KPCA 뉴욕장신대학원 이은희 이사장 취임 및 음악회

뉴욕구국기도회 및 시국강연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PCA 뉴욕장신대학원 이사장 이은희 목사 취임 및 음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8회 추계정기노회

등록마감 11월 1일, 9일 입후보자 발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 가을수양회 

뉴욕예일장로교회 가을심령부흥회 



남가주연세콰이어(단장 이상

은, 지휘 이정욱) 제 14회 정기

연주회가 5일 오후 7시 윌셔연

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

에서 열렸다. 

남상국 목사(연목회 회장) 기

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Gloria Excerpts from Major 

Works, Spirituals and Gospel

이란 주제로 성가곡을 불렀으며 

한국가곡을 불렀다. 

또한 부지휘자 안재숙 지휘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오직 

주의 은혜’로 등을 불렀으며 소

프라노 김우영과 앨토 임선미가 

‘넬라판타지아’와 ‘신아리랑’을 

불렀다. 

이날 본교 동문 테너 채혁 씨

가 특별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

으로 이날 연주회를 더욱 빛내

주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

분자 장로)는 2019 소망컨퍼런

스를 ‘여러분 죽음준비 되셨습

니까?’주제로 12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

리에 개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이번 컨퍼

런스는 2007년 소망소사이어

티를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개

최하게 됐다”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죽음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으며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

닌 준비해 맞아야 한다”고 말

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아름답

게 살기 원하고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한다”

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마

지막까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에 대한 해답을 얻기 바란다”

고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

작된 컨퍼런스 개회식은 소망

소사이어티 홍보영상이 소개

됐으며 아르모니아 싱어스가 

특송, 한기홍 목사 기도, 유분

자 이사장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어 유경 사회복지사가 ‘당

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워

크샵으로 이어져 말콤딕 박사

(UCI MIND)가 ‘알츠하이머로

부터 건강한 뇌 지키기’, 배키 

로마카(Gtief Support and 

Education 디렉터)가 ‘장례준

비’, 박혜수 고문(소망소사이어

티 샌디에고 지부)이 ‘죽음준비

교육(소망유언서 및 카드게

임)’, 전혜정 교수(아주사퍼시

픽대학교)가 ‘호스피스’, 에린

김 시니어임상사회복지사(미

국 보훈부)가 ‘치매 간병인의 

자신 돌보기’, 유경 사회복지사

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

하나’, 마크 부룩스 UC얼바인

의 시신기증 프로그램 부장이 ‘

시신기증’, 박유진 상속전문변

호사가 ‘은퇴준비 및 유상상속’

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빈센트 뉴엔 박사(UC

얼바인 의대 교수)가 ‘심각한 

질병에도 잘 살아가는 삶의 패

러다임’이란 주제로 기조연설 

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

우 목사)와 선한청지기교회(담

임 송병주 목사)가 공동으로 주

최한 목회자멘토링 세미나가 8

일 오전 9시 30분 선한청지기

교회에서 열렸다. 

‘교회 밖 제자’로 훈련하는 ‘

인대인 삶 바꾸기’ 세미나로 진

행된 이날 목회자 멘토링 세미

나는 박광리 목사(우리는교회), 

김민정 목사(좋은목회연구소 

대표), 진영훈 목사(링컨시티한

인교회)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인도했다. 

박광훈 목사는 “‘인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앞의 

인은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뒤의 인

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복음밖에 있는 사

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

다”며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

적비만 성도가 많다는 것이다.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은혜를 

받는 이유는 자기 혹은 가족 나

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용도

의 은혜다. 복음 안에 있는 자

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는 나

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보면 교회 시스템

에 새가족부가 있지만 사역이 

잘 돼지 않는 교회, 교육파트와 

돌봄 파트가 온전하게 있지만 

성도들의 변화가 잘 안 되는 교

회들을 보게 된다”며 “교회는 

성도들이 바뀌어야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그는 “교회의 양육시스템이 

잘 움직이게 하기위해서는 교

재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며 “양육교재가 가져야 할 조

건은 이론과 실제가 함께 결합

되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것이 

현장에서 검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훈 목사는 “교회는 시스

템보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며 “예배에서 감격과 힘을 얻

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

인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

청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

리고 사람에 대한 경청”이라 

말하며 “인대인의 핵심은 행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며 

매일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놓고 소그룹화 하며 ‘

삶을 바꿔보자’라는 것이 인대

인이 추구하는바”라고 강조했

다.
<박준호 기자>

LA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설립감사예배 및 취임예

배가 13일 오후 4시 미주주앙

일보 내 갤러리에서 가졌다. 

김문수 목사는 “공동총회 통

해 인정을 받아들였고 설립예

배를 통해 공포하고 시무장로 

취임을 갖게 됐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2

개월 짧은 시간 내 많은 일들

이 일어났다. 과거 흔적 속에

서 에벤에셀 하나님, 하루하루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 귀한 자리 통해 하나님 

함께하심을 목도하고 예배하

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른다. 앞으로 머무

는교회 담임으로 맡겨주신 뜻

에 따라 눈은 멀리보고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며 가슴은 뜨

거움으로 모든 것을 겸손한 마

음으로 주님주신 직분 잘 감당

하고 싶다”며 말씀 속에서 잘 

세워져 갈수 있게 기도를 부탁

했다.

김문수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유연주 목사(큰목

양교회)가 대표 기도했으며 스

테이싱어즈가 특송한 후 김영

렬 목사(가주은혜교회, 예장합

동해외총회장)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6-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현근 안수집사가 설

립경과 보고했으며 김영렬 목

사가 설립공포, 김문수 담임목

사가 인사했다. 

담임목사 집례로 시무장로 

취임식을 가졌으며 최재섭 집

사가 장로로 취임하고 취임패

가 증정됐다. 최재섭 장로는 “

두 달여간 준비위원들은 매주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아무것

도 없고 능력도 없이 시작했는

데 원하는 것을 예비하시고 준

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를 보면서 찬양드릴 수밖에 없

다. 머무는교회는 인간들의 생

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뜻과 성경말씀 따라가

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 앞으

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환 목사의 축가와 명

종남 목사(한길교회)의 축사, 

김영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

서를 마쳤다.

LA머무는교회는 지난 8월 3

일 27명이 최재섭 장로 가정에

서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8일 

오전 11시 중앙일보 106호에

서 32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

렸다. 투표를 통해 하나님과 

눈과 마음이 머무는 의미로 교

회이름을 머무는교회(Stay 

Church)로 정했으며 14일 주

정부 등록허가를 받았다. 15일 

공동총회에서 전원일치로 김

문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

했으며 최재섭 집사를 시무장

로 선출했다. 
<박준호 기자>

LA머무는교회 설립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우측은 김문수 목사 부부(우측)과 

이날 장로로 취임한 최재섭 장로 부부(좌측)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 잘 감당”
LA머무는교회 설립감사 및 장로취임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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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온세대를 위한 집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온세대를 위한 집회를 ‘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18일(금)부터 20일(주일)

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최정도 목사(주사랑교회)이며 일정은 

18일(금) 저녁 7시30분, 19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20일(주

일) 1-4부 예배시간.

▲문의: (323)227-1400

샌디에고 소망교회 장로장립식
샌디에고 소망교회(담임 이창후 목사)는 장로장립식을 20

일(주일) 3부 예배시간(오전 11시)에 갖는다.

▲문의: (858)292-0999, 614-1688

뮤지컬 배우 양준모 콘서트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뮤지컬 배우 양준모 콘

서트를 ‘삶과 노래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로 25일(금) 저녁 

8시에 개최한다.

▲문의: (909)591-6500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장학생 선발
어스틴한인장로교회가 기독 청년 인재발굴과 학업지원

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으로,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https://www.akpc.org/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성적증명

서 △학업 및 진로 목적과 장학금 신청 사유서(한글 또는 영

문 가능)이다. 접수마감은 오는 27일(주일) 오후 2시. 접수는 

이메일: akpc.scholarship@gmail.com, 방문 또는 우편 접수: 

AKPC 장학위원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78753.

▲문의: akpc.scholarship@gmail.com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2019 찬양의 잔치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감동이 있는’ 2019 찬양의잔치가 20일(주일) 오후 6시

에 개최한다.

▲문의: (714)893-1652

제 16회 포스선교음악회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제 16회 포스선교

음악회를 19일(토) 저녁 7시, Saint Mark’s Episcopal Church(

주소: 600 Colorado ave, Palo Alto, CA 94306)에서 갖는다. 입

장료는 무료이며 후원금은 AMASE-Academy of Music and 

Arts for Special Education 장애 학생들을 위한 음악 도구와 

악기 구입을 위해 사용된다.

▲문의: (408)263-5100

미주장로회신학대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 후원의 밤이 11월 4일(월) 저

녁 6시 30분 나성영락교회 새교육관 채플에서 열린다.

▲문의: (562)926-1023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
KIMNET 선교단체가 주최하고 은혜한인교회가 주관하는 ‘

세계 복음화를 위한 킹덤 비전’이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 이

성철 목사(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

교회)가 선교부흥회 강사로 서며 29일(화) 주제 강의 강사는 

조갑진 목사, 진유철 목사, 허연행 목사, 임현수 목사, 박바울 

선교사, 30일 박희민 목사, 윤모세 목사, 오석환 목사, 정민용 

목사가 각각 강의를 맡는다.

▲문의: (714)451-8670

생터사역원LA 제2기 전강스쿨 졸업식
생터사역원(어? 성경이 읽어지네/대표 이애실 사모) LA지

부(지부장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담임)는 오는 11월 9일(

토) 오후 4시 하늘소망교회에서 제 2기 전문강사스쿨 졸업식

을 갖는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전강스쿨을 마친 이들은 

생터사역원 전문강사 자격을 얻게 된다.

▲문의: (213)500-2948

목회자멘토링 인대인세미나가 남가주동신교회와 선한청지기교회 공동주최로 선한청지기교회에서 개최됐다

김미선 GCC 대표

소망소사이어티주최 2019 소망컨퍼런스에서 말콤딕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 연세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글로리크리스천센터(Glory 

Christian Center, 대표 김미선 

교수, 이하 GCC)가 전 세계 한

인 선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음악회

가 오는 11월 3일(주일) 오후 4

시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드림 투 드림(Dream to 

Dream)”이란 주제로 열리는 

후원음악회는 지난 9월 8일 윌

셔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 열린데 이어 두 번째

로 갖는 것이다. 

김미선 대표는 “초교파로 운

영하며 온 삶을 드려 헌신하고 

있는 현역 선교사들이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GCC를 건립하려고 한다”며 “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

만 후원음악회는 수준 높은 음

악인들의 무대를 통해 공연장

을 찾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되

는 공연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

리고 GCC 역시 현역선교사들

의 쉼을 통해 새롭게 힘을 얻

게 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한

다”고 설명했다. 

콘서트는 오르간연주자 이

호준 박사, 하프연주자 그레이

스 홍, 바이올리니스트 권대술, 

소프라노 제이미김, 테너 전승

철, 마림바 연주자 크리스티나

천, 피아니스트 제키구, 제인

양, 밸리연합감리교회 할렐루

야찬양대(지휘 김미선 교수)가 

출연해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

된다.

GCC후원에 대한 문의는 

(213)369-3861(USA), Kakao 

Talk ID: pilgrim01, 이메일: 

genesismusic2000@gmail.

com으로 할 수 있으며 세금감

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교회 밖 제자’로 훈련하는 삶 바꾸기

선교사 휴식처 GCC 건립 후원음악회

‘여러분 죽음준비 되셨습니까?’ 주제

목회자멘토링 인대인 세미나, 박광리, 김민정, 진영훈 강사

11월 3일 노스리지 연합감리교회에서

소망소사이어티 20 19 소망컨퍼런스 열어 Gloria Excerpts...Spirituals and Gospel
남가주연세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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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의 서울광장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촛불 모양의 작은 전등을 손에 

들고 무대 위에 놓인 십자가 주

변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에 모

인 1000여명의 청년 학생 노인 

등은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다. 

이들은 마음을 모아 국가적 차

원의 예배와 진정한 신앙의 회

복,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를 위

해 기도했다.

13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

에서 열린 ‘2019 홀리위크(Holy 

Week)’ 집회 현장이다. ‘홀리위

크’는 2010년 이름 없는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한

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

도하면서 시작됐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의 주제는 ‘예배

만이 살길이다’로 정했다. 행사

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 홀리위

크미니스트리 코리아투게더 지

저스무브먼트 CMTV 등이 주

관했다.

최상일 서울기독청년연합회 

대표는 “한국사회와 교회가 위

기라고 말하는 요즘, 우리의 마

지막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 믿고 예배를 바로 세워나간

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를 

역전시켜주실 것”이라며 “국가

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

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기

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행사는 지난 7일 대전 충남대

에서 ‘홀리위크 청년콘퍼런스’

를 개최하며 막을 올렸다. 이후 

문화사역 콘퍼런스, 연합찬양

집회 등을 거쳐 이날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에 모였

다. 주최 측은 각종 기독교 문화

체험 행사와 예배를 준비해 한

국교회와 다음세대의 회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장

을 지나는 시민들은 중·고등학

교 기독교 동아리와 은정감리

교회 등 각 교회가 마련한 부스

를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기독

교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었

다.

청소년들의 CCM 경연대회인 

‘위 틴스(We Teens) 페스티벌’

도 진행됐다. 예선을 거쳐 본선

에 올라온 전국 8개 워십팀의 

찬양 소리가 서울광장 일대에 

울려 퍼졌다. 황인준 등촌제일

교회 목사는 초등학생부터 중

학생까지 1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찬양팀을 이끌고 본선

에 참가했다. 황 목사는 “헬라

어로 열매란 뜻을 지닌 ‘카르포

스’ 찬양팀과 함께 수개월 동안 

찬양과 워십을 준비해 왔다”면

서 “경연 결과를 떠나 함께 예

배드리고 행사에도 참여하니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의 예배란 의미를 

담은 ‘위(WE):-페스티벌’도 진

행됐다.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는 ‘복음’을 주제로 한 설교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

라운 역사를 이룬 다윗과 아브

라함처럼 하나님은 그의 말씀

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 세상

을 변화시키신다”면서 “하나님

은 그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기채(중앙성결교회) 목사는 “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

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서울광장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로 만들길 바란다”

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주문했

다. 황덕영(새중앙교회) 목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인정할 

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권면했다. 성도들은 설교가 끝

날 때마다 이 땅의 복음과 거룩, 

부흥을 놓고 한목소리로 기도

했다.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최근 

신학과 A교수가 강의시간에 학

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

을 한 데 대해 1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총신대가 

새로운 도약과 정상화의 길을 

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펼

쳐가는 중에 발생한 한 교수의 

엄청난 성희롱적 발언에 충격

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으로서 해당 학생

과 수업을 함께 들었던 학우들

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다”면서 “교단 지도자와 성도,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서도 

신학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

하지 못한 데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조사위원회를 통

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징계

위원회를 가동해 상응하는 책

임을 지도록 엄중히 조치할 것”

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는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

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

겠다”고 강조했다. 또 “총신대

가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

중하는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 4일 수업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

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

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이라고 언급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

었다. 지난 7일 총신대 신학과 

대의원회가 해당 발언을 대자

보로 공개하면서 학내 공론화 

됐고 하루 뒤인 8일 A교수가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사과에 

진정성이 없으며 해명에 불과

하다”는 학생들의 비판이 쏟아

지며 논란을 키웠다.

결국 10일 두 번째 게재한 사

과문에서 “성희롱적 발언에 대

해 전적으로 제 허물임을 인정

하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

다. 총신대 모든 학생들에게 사

과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이사회와 

총장에게 “학생들과의 공식적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

영되는 도덕성 검증을 통해 인

물을 선별한 후 업무 권한을 부

여하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중앙

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가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

기독교성령센터 황희자홀에서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개최했

다. 

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 대

표회장 이수형 목사, 이사장 안

준배 목사는 목회자 이승희 목

사(대구반야월교회 당회장), 교

육자 장충식 장로(단국대학교 

이사장)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은 대표회장 이

수형 목사의 사회로 테너 박주

옥 교수의 축하공연으로 시작

해 서울장신대 전 총장 문성모 

목사가 기도하고 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창세기 4:16-

17,25-26절 말씀을 중심으로 “

누구를 위해 성을 쌓았는가”라

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소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가 몸살을 앓고 신음하는 이유

는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바벨탑

을 쌓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

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

을 쌓자”고 말했다.

이어서 이사장 안준배 목사

의 선정보고가 있었다. 시상 후 

수상 이말테 교수, 박명수 교수, 

함동근 목사의 축사와 김용완 

목사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

다.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

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

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정됐

다. 길선주 목사를 통해 발현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해 한

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

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

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

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기

지협) 주최 ‘2019년 교단장·총

무 사무총장 취임감사예배’가 

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아

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

합과 합동, 웨신, 개혁, 연합성 

등 올해 선출된 기지협 소속 50

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 및 사무

총장을 초청, 격려하는 자리였

다.

행사는 이 단체 대표회장 신

신묵 목사의 사회로 예장통합 

전 총회장 최병두 목사가 ‘위대

한 지도자 다윗’(사무엘하 

2: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

다.

최 목사는 “귀한 사명을 감당

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린다”며 “

기도하고 신의있고 존경받는 

한국교회 지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기지협 대표회장 신신묵 목

사는 인사말에서 “국가와 한국

교회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

일과 위선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해야 한

다. 병들고 침체된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이 시급히 일어나야한

다”고 했다.

이날 예배에는 청와대 김지

영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 김진호 한창영 

이용규 배타선 한동철 김병운 

목사, 최공열 장로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또 ‘신임 교단장과 총무 사명 

감당을 위해’ 박정근 목사가, ‘

나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해철 목사가, ‘한국교회

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엄신형 

목사가, ‘북한동포의 해방과 핵

폐기를 위해’ 조병창 목사가 각

각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 단체 상임고문 서기행 목

사는 격려사를 통해 “총회장이 

굳게 서야 한국교회가 산다. 예

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교단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지덕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에게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 국

민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이야

기를 꼭 해 달라. 그게 진정한 

교회 지도자”라고 주문했다.

신임 교단장 대표인사를 한 

김종준(예장 합동 총회장) 목사

는 “요즘 반(反) 기독교적 모습

들이 여기저기 보인다”며 “특

히 이 나라가 이념적으로 두 동

강이 났다. 교회의 역할이 크다. 

진리와 싸워 한국교회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기도와 관

심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예장 개혁 총

회장 정학채 목사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총회장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한

동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노회 및 포항남노회 

이단사이비공동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포항신천지공개토론협

의회(공동대표 김영걸 장의환 

장순흥)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

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과 

이만희 교주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으나 신천지 측이 응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

견을 갖고 “지난 6월부터 지금

까지 신천지포항과 이만희 측

에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응하

지 않고 있다”면서 “이만희(신

천지)는 다시는 공개토론에 대

한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거

짓으로 만들어낸 홍보물로 사

람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

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신

천지와 공개토론을 피하고있다

고 주장해왔다.

신천지 피해자인 최미숙씨는 

지난 5월 신천지포항 측에 공

개토론을 요구했다. 최씨의 사

연을 접한 포항시기독교교회연

합회는 한동대 및 포항노회, 포

항남노회 이단사이비공동대책

위와 뜻을 모아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26일 신

천지포항 측에 성경 해석 등 11

개 주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하

자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

만 신천지포항 측은 “협의회를 

신뢰할 수 없고 최씨를 대리인

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토론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협의회는 이후 신천지 측에 

협의회의 대표성을 증명하는 

한편, 이 교주에게도 내용증명

을 보내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천지는 지난 10일까

지 어떠한 연락도 없이 공개토

론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협의

회 측은 전했다.

협의회는 “신천지가 공개토

론에 응하지 않는 것은 성경과 

진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

며 “앞으로 포항시민들에게 신

천지 피해 사례와 공개토론을 

회피하는 신천지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언제라도 신천지 교

주 이씨가 공개토론에 응한다

면 성실히 협의를 거쳐 공개토

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

립)는 13일 오후7시 서울 영등

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대길교

회(박현식 목사)에서 ‘창립 10

주년 감사예배 및 통일소망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간

증, 탈북가수 강은정 자매의 찬

양을 진행했다.

이 단체 이빌립 대표는 “지난 

10년의 통일소망선교회를 돌아

보며 앞으로 10년을 새롭게 소

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

정”이라고 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그동안 탈

북자 1400여명을 구출해 하나

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기독교 

선교단체다.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 지하

교회 지도자 양육사역을 활발

하게 펼치고 있다.

또 탈북자 미션홈 사역, 하나

원 사역, 미자립 탈북자를 돕는 

예수제자원 사역, 서울역통일

광장기도회, 북한선교학교, 선

교사훈련원 운영 등이 이 단체

의 주요 사역이다.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

사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십자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

긴급 권고서신’을 발표했다.

이는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

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

하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

로 세우는 등 수습안 거부 움직

임이 나타나고, 새문안교회 등 

일선 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철

회 청원이 발표되는 등의 움직

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신에서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양측을 향해 “총회 결

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을 피하라”며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

의하기 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

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

어 있다는 말도 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

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

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

다”며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라”고 전

했다.

또 “후속 마무리를 위하여 수

습전권위위원회가 모이게 된

다. 만일 수습전권위원회 권고

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

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명심하

라”며 “총회가 하나 되어 한국

교회의 겨울을 헤쳐 나가도록, 

힘써 기도해 달라”고 했다.

명성교회를 향해서는 “총회

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

계 성격을 갖고 있다. 총회재판

국 재심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

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

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며 “이 기간에 설교목사

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장로들

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교회

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

지라는 의미”라고도 했다.

친명성 측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

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김

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

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해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

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2회째를 맞은 ‘교회교육 

엑스포 2019’가 지난 14~15일 

양일간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

렸다. 올해도 4000여 명의 참가

자와 1000여 개 교회, 50여 단

체의 부스가 참여, 성황을 이뤘

다.

이번 엑스포는 ‘Shema 

Ac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됐

다. 2018년 교회교육 엑스포 주

제인 ‘Shema Edu’과 연계하여 

실천의 단계인 하나님의 말씀

을 듣고(Shema), 말씀을 행하

는(Action)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2개의 주제강의(이강근 목사, 

마크 최 목사)와 특별강연(벤 

로빈슨 목사), 10개의 선택 강

의를 비롯하여 쉐마교육 실천

사례를 포럼 형태로 진행하는 

‘Shema 3인 3색’이 진행됐다. 

특히 20여년간 이스라엘에서 

생활한 이강근 목사가 유대인 

신앙교육을 강의했다.

이 목사는 4000년 동안 이어

져 내려오는 유대인의 신앙 전

승의 도구로서 출애굽과 함께 

형성된 절기 전승에 대해 설명

했다. 그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인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을 통

해 그들의 신앙이 전승되고, 단

순한 지식을 넘어 행동으로까

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삶 속에서 쉐마의 말씀을 지

키기 위해 온 민족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정과 기관과 정부

까지, 쉐마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정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

의 절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

고 있는 유대인처럼, 우리 기독

교에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절기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

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

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과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대표 박성민)는 지난 10

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

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고 교회의 사명과 한국교회

의 사역확대를 위해 상호 교

류·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희 박

종철 김성복 대표회장과 박성

민 대표,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

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한국교회의 명

예와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서

로 협력하며 사역의 목적과 방

법을 서로 이해하고 양 기관의 

규정과 전통, 역할을 존중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한교총은 CCC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회원 교단들과 함

께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의 대표적 

대학생선교단체 CCC와 한교총

이 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

각한다”며 “대학생선교사역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힘을 모

아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

다. 

박 대표는 “한교총과 협력해 

CCC의 선교 전략과 사역 비결

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겠다”면

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예배를 바로 세워 거룩한 대한민국 초석 쌓자”

성희롱적 발언 A교수 관련 사과문 발표

목회자 이승희 목사, 교육자 장충식 장로

“총회장이 굳게 서야 한국교회가 산다”

“포항신천지공개토론협의회 요구에 

‘탈북자 구출·보호’ 통일소망선교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성찰하라…수습안은 징계 성격”

제12회 ‘교회교육 엑스포 2019’ 

한교총·CCC, 한국교회사역 확대위해 MOU

10주년 ‘홀리위크’ 행사, 서울광장서 대단원의 막

이재서 총신대 총장 “충격과 함께 경악 금치 못해...” 

제16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기독교지도자협, 2019년 교단장·총무 취임감사예배

신천지포항·이만희 교주 측 불응”

10주년 감사예배·통일소망의 밤

김태영 총회장,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 긴급권고서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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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동산

에서 그랬던 것처럼, 왜곡된 

사고는 우리의 죄성이나 영적 

무지, 혹은 반항심에서 시작되

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많

은 이유를 살펴보면, 1)우리의 

비논리적인 사고 2)사람이나 

상황의 이해 결여 3)영적 관점

에서 큰 그림을 볼 능력의 부

족 4)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이

기심과 반항심 5)성경 말씀의 

지식 결여 6)상식의 결여 등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

하기 시작하면, 악마는 더 왜

곡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

행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 가치를 깨닫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 말씀

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

다.

가족 영향: 아담이 그의 아

내 이브와 함께 했었고, 이브

와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

브가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거

나 막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

종하고 말았다.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고 오히려 고통과 혼란을 가져

오며 이는 바로 본질적으로 왜

곡된 사고이다. 아담과 이브는 

순종의 시험에 실패했다. 그들

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

씀을 왜곡하면서부터 시작됐

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하기보다는 악마의 파괴적

인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였

다. 

악마: 우리가 마음속에 들

리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가 마

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평가 절하

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내

면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자

기 생각이 아닌데 ‘너는 잘못

하고 있다’ 하는 음성이 분명

하게 들릴 때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라 판단해도 좋다. 

성경에서 마귀는 고발자라

고 말하고 있다. “내가 또 들으

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

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

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하던 자가 쫓겨났고”(계

12:10).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비틀

어서 그 뜻을 왜곡시킨 마귀에

게 시험을 당하셨다.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예

수님을 부추겼고, 천사가 구할 

것이라며 성경의 말씀을 인용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

하지 말라 하셨다(눅4:12). 우

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

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고 왜곡되게 인용하

는 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지

를 배울 수 있다. 마귀도 마찬

가지로 말씀을 알고 있어서 이

를 왜곡하여 우리의 죄성을 나

타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든다.

마귀의 거짓에 속은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들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

로 대적하여 싸우면 영적 전쟁

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귀는 아직도 그가 하는 일

을 포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

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우

리를 죄에 빠지게 할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비논리적인 

사고의 씨를 심어 놓아서 의심

케 하고 진실을 왜곡하도록 지

금까지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

다. 마귀는 아직도 똑같은 거

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상처받

게 하고 죽이려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순

간순간 끊임없는 영적전쟁 가

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예비해두

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 우리가 가지

고 있는 모든 문화 가치가 나

쁘다는 것은 아니다. 가치 있

는 좋은 문화가 얼마든지 있

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는 선하고

자 하는 염원과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고 싶은 염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

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왜곡

된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어떤 종류의 편견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함이 색

깔, 성별이나 나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가치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당

신의 형상에 따라 모든 사람을 

귀하고 동일하게 만드셨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편견

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

기며 자신을 높인다. 그건 죄

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서로의 소중함을 배워야 한다. 

미디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조심을 기해야 한

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좋은 예이다. 

만일 미디어를 개발하는 사람

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본을 

갖추고 있다면 도덕심을 쌓아

가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

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가치는 왜곡된 가치일 

수 있다. 음악, 책, 예술과 다른 

요소도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

서 다른 사람의 영성에 노출되

어 있다면 이 또한 그들의 영

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타인: 우리가 소중히 여기

는 사람에게서 듣는 말은 부정

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유감스럽게 우

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

는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에 관한 잘못된 가치와 사고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바울은 이

것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

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전

15:33-34).

종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지

만, 왜곡된 사고가 얼마나 그

들의 생각과 행동을 반영하는

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생활방식에 맞

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할 때 부분적인 진리는 우

리를 해칠 수 있다. 다른 신자

들이 갖는 가치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반영하지는 않

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

야 한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

의 죄성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시절의 종교 지도자

들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한다

고 믿어서 수많은 비난을 만들

어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몰아넣었다. 죄없

이 순수한 사람을 비난하며 거

짓말하는 것은 죄다. 성경 말

씀을 빗대든지 아니 대든지 죄

악된 생각이나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려 성

경을 사용하지만 온전한 진리 

가르치기를 소홀히 할 때 예수

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

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

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

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

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니라”(눅11:42).

바울 사도는 이에 덧붙인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

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

왜곡된 논리적 사고에서 치

유된다는 것은 우리를 속인 곳

을 찾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으로 바꾸어 상처를 치

유하는 과정이며, 이를 처리하

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

장 고통에서 놓임 받지 못한다 

하여 낙담치 말아야 한다. 영

적 치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 받아야 하는 영역이다. 

이 일은 사고력과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만

한 가치가 있다. 뒤틀린 사고

를 하며 사는 것은 고통과 불

행만 초래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4)

왜곡된 사고는 죄성, 영적 무지, 반항심에서 시작돼 

치유는 속인 곳 찾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과정

<2면에서 계속>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내 역

할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나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고, 아들이 

아들만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그

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아들의 두려움을  잠
재울 수 없을 때

(When I Can't Calm My 

Son's Fears, A Small Talk 

guest post about fear and 

peace by Micha Boyett)

이번 여름 ‘The Highly 

Sensitive Person(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

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거라며 친구가 추천한 책

이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

는 모든 일에 대해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 느낌은 나의 영적 은

사라고 자주 농담하곤 한다.

어쩔 땐 느낌이 사람을 울게 

할 수 있다. 내게 민감함은 저주

와 축복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나의 예민한 

성향은 나를 작가로 만든 보배

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내 마음

을 폭풍 같은 불안으로 폭발하

게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되기도 

하다. 이 둘 사이를 언제나 오락

가락하게 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 자신

에 대해 안다는 것이 내 아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깊이 있

게 설명해주는지 알지 못했다. 

첫째 아들은 민감한 아이에 대

해 내가 읽은 모든 묘사에 해당

될 만큼 아주 민감한 아이다. 이 

아이의 마음은 풍부한 언어능력

과 통찰력으로 가득해서 매사를 

아주 깊이 느끼고, 자주 울고, 화

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끔찍

한 악몽을 꾸고, 걱정한다. 이 아

이는 늘 걱정이 많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시기마

다 강박증과 염려가 있었다. 아

이가 화산의 매력에 푹 빠져 있

었던 3살 때는 화산의 폭발로 한

순간에 멸망한 폼페이에 대해 

어른의 축소판처럼 막힘없는 설

명을 늘어놓았다. 이 시기에는 

아들의 두려움이 지식에 대한 

사랑과 함께 적절하게 발달됐다.

지난 가을 유치원 수업으로 

지진 대비훈련을 받은 후, 아들

은 화산을 지진으로 대체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져서 야간공포

증에 시달렸고 밤마다 우리를 

깨웠다.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

일 밤 새벽 3시에 일어나 울면서 

지진 이야기를 했다. 남편과 나

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

다. 우리는 이렇게 속삭여줬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셔. 

엄마와 아빠도 여기 있단다. 우

리는 항상 너를 돌보고 있고, 네 

곁에서 자고 있어. 지진이 일어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은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안전

하기를 바라신단다. 우리는 샌프

란시스코에 살아. 우리는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실을 피할 

수 없어.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건 아주 큰 사건이 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

리와 함께하셔.’ 

나는 이 말 외에 다른 어떤 말

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지난달에는 소방훈련이 있었

다. 지금 1학년이 된 아들은 학

교강당에서 행동을 멈추고 바닥

에 몸을 낮추어 구르기를 하는 

법을 배웠다. 또 아이는 바닥을 

배로 기어가는 법을 배웠다. 연

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아들은 집에 와서 자기가 올라

탔던 소방차와 고학년 학생들이 

공연했던 우스꽝스러운 촌극과, 

제대로 작동되는 화재경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에게 설명

해주었다.  

이틀 후에 악몽이 시작됐다. 

아들은 어두움 속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 “엄마, 화재

경보기가 꺼져있으면 어떡해요? 

엄마랑 아빠가 우리한테 올 수 

없을 땐 어떡해요? 엄마, 화재경

보기가 꺼져있는데 저는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만 그게 진짜 화재면 어떡해요?” 

어떤 설명을 해주어도 통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뱅글뱅글 

돌았다. 아들은 점점 더 불안해

했다. 때때로 자식을 키우다보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대화

는 뱅글뱅글 돌아서 어떤 결론

도 이끌어 낼 수 없는 이런 순간

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나 역시 아주 예민한 아이였

다. 나 역시 두려움이 많았다. 나

의 두려움은 아무도 모르는 환

영과 환청 속에서 나타났다. 밤

에 내 침대는 가시가 자라나 따

가웠고 그것이 현실이 아니지만 

여전히 따갑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리고 내 귀에 드럼소리가 더 커

지고 박자가 더 빨라지더니 외

로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결코 내 침대에서 안식을 찾

을 수 없었던, 두려움에 몸서리

치던 그 무서운 밤에 내게 필요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내 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만, 그

러한 순간들을 말로 충분히 설

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화

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

담할 수 없다. 나는 아들에게 가

족이 항상 안전할 거라고 장담

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진실을 

안다. 이곳은 위험한 장소다. 이

곳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진리

를 말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약

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여전

히 아름답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한 밤중에 아들의 침대

에 몸을 구부리고 속삭인다. “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

나. 전쟁의 반대가 뭔지 아니? 

평안이란다.” 그리고 시편 4편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내가 평안

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

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더 

차지하려고 ‘감사하는 나’와 ‘두

려워하는 나’가 싸우는 모든 전

쟁을 알고 있는 엄마다. 나는 내 

어린 아이에게 모든 답을 줄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반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평안, 평안, 또 평안이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우리에게 

할 말이 남아있지 않을 때다. 아

이들이 우리의 완벽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

식할 때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

리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외에 어떤 말도 필요치 않다고 

느낄 때 주셨던 이 말씀을 되뇐

다.  

나는 할 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아이를 

기르는 일도 힘들다. 그리고 지

금 이 순간, 여기 이 어두운 방에

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 어린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자녀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배운다!

으로 체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이는 뉴욕에서 체포된 약 70

명을 포함한다.

지난 6월 뉴욕의 시위 참가자

들은 뉴욕의 교통을 차단했고, 

독일의 시위자들은 메르켈 총리

의 집무실 근처에 본인들을 쇠사

슬로 묶기도 했다. 파리 경찰은 

시위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최

루액(페퍼 스프레이)을 사용하

기도 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트위터에 불만을 토로한 운전

자들이나 신문 기고자 등 '멸종 

저항'의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들

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

다. '멸종 저항'의 지지자들은 수

많은 사람들의 휴일을 망치고 잠

재적인 지지자들을 오히려 소외

시키는 "환경 광신도"로 비난 받

곤 한다.

크레시다 딕 영국 경찰청장은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약 750만 파운드

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됐다고 밝

혔다. 하지만 '멸종 저항'은 시위 

때문에 화가 난다면 "생태학적 

기후 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반

론했다.

이들은 시위대가 창문을 깨뜨

리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옹호했다. 이러한 전략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누군가

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매

우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종 저항' 지지자들은 누구

인가?

설문조사 기관 유고브가 3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젊은 층의 사람들

이 더 멸종 저항의 환경 운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에서 24세 응답자 중 47%

가 '멸종 저항'이 교통 혼잡을 유

발하는 등 도시점거 운동을 펼치

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

거나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답

했다고 유고브는 밝혔다. 이는 

36%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50세-65세의 응답자들과 28%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65세 

이상 응답자들과 비교된다.

또한 '멸종저항'은 여배우 엠마 

톰슨과 정치인 다이앤 애보트와 

캐롤라인 루카스, 라디오헤드, 

매시브 어택 등과 같은 유명인사

의 지지를 받고 있다.

<8면에서 계속>

여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엄청

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인물

로서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을 

이끄는 용감하고 카리스마적인 

군대지휘관과 탁월한 웅변가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천국에

서 일어난 전쟁에서 패하고 지

옥에 떨어진 사탄이 타락한 동

료 천사들 무리 앞에서 행하는 

연설은 탁월한 무용과 위엄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아울러 지

닌 고대 서사시의 영웅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밀턴은 사탄의 연설 바로 

뒤에 “고통 속에서도 자랑스럽

게, 그러나 깊은 절망에 애태우

며”라고 사탄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 언급한다. 이로서 그는 사

탄의 내면의 고통에 초점을 맞

추어 독자로 하여금 사탄의 겉

으로 드러난 영웅적인 모습과 

함께 내면적인 절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8)영적 전투

이 작품은 선과 악 사이의 영

적, 도덕적 전투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영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실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투

는 전체 이야기를 구성한다. 하

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천

사와 선인들)들이 같은 편이다. 

다른 한 편은 사탄(마귀)와 악인

들이다. 천국은 지옥과 반대되

고 빛은 어둠과 반대된다. 천사

가 행한 것이든 인간들이 행한 

것이든 선한 행위들은 악한 행

위들과 대비되고 있다. 이 작품

은 이 지배적인 영적 전투에 대

한 크고 작은 세부묘사로 가득 

차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지구촌 비상사태 ...

기독교 명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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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끊임없이 실려 들어오는 교통사고 응급 중환자

들로 인해 병원에서 내일 아침까지 긴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음주나 대마초 같은 마약을 하고 운전

하다가 중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

고 가족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벌써 두 명의 환자가 세상과 하직을 했습니

다. 스포츠 게임에서 좋아하는 팀이 졌다고 기분 나빠서 과

음한 채 운전하다 목숨을 잃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같은 술집에서 싸우다 욕설을 

하고 먼저 차를 타고 달아난 사람을 난폭하게 추격하다 차

량이 전복되고 두 사람 모두 다 중태인 환자들도 있었습니

다. 

정치적이든 인종적이든 종교적 이유에서든 환자 개인을 

만나보면 온순하고 사회규범에 잘 적응하며 순탄하게 살

던 사람들이 사상과 종교, 지지하는 정치지도자나 소속 정

당, 졸업한 학교에 대한 동문집단이나 SNS 상에서 조성된 

집단의 일원이 되면 그 단체의 울타리 뒤에 숨어서 거의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급기야는 물리적

인 폭력도 마다않는 분노조절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특히 

젊은 20/30세대에서 이런 분노조절 장애증상이 급증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정

신질환자들의 분출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집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 프레임으로 씌워져서 길거리 시위의 양상으

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고질적 검

찰권력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의 필요를 놓고 온 나라가 양

분된 것 같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토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의 뿌리는 사회의 고질적 빈

부격차와 그로 인한 기회박탈, 상대적 상실감과 절망감이 

가져온 소위 흙수저 서민층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고 봅

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배신감이 증폭되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행복추구의 기본적 인권마저 체계적으로 빼앗겼

다는 분노의 감정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런 사회병리학적 현상은 개인의 정신병적 현상

으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지만, 집단 속에

서 확산될 때는 마치 극도로 위험한 전염병이 엄청난 속도

로 확산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위험수위가 넘어간 듯해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페이스북에도 목회자들과 크

리스천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분노와 증오심으로 언쟁

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

가고 사랑과 화평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교회와 그

리스도인들이 peacebreaker(평화파괴자)가 아닌 

peacemaker(평화조성자)로 모범을 보이며 세상을 변화시

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겠다는 다

짐을 다시 새겨봅니다. Code Blue(사망위험환자) 방송.. 또 

한 분이 세상을 하직할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

다"(전12:8).
tdspark@gmail.com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사회적 분열이 가져오는 집단적 정신장애

채플린 임상목회  (33)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님들

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9월 21일은 봄

의 날입니다. 나무들마다 푸르

른 작은 잎사귀를 만들기 시작

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생명

들이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며, 

여름이 되면서 아름다운 열매

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비

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

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무

들은 열매를 만들어갈 것입니

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 위에도 

올 한 해 아름다운 생명들이 열

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복음의 능

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소원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선

교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

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인 퍼스펙티

브스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

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

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박성흠 

선교사가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바릴로

체 (1600km), 엘바제-네우껜

(1200km), 멘도사(1100km) 그

리고 로사리오(300km) 지역에

서 약 160여 명의 학생들이 세

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앞

으로 2개월 후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

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귀

한 아르헨티나의 선교 지도자

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

요. 그리고 지난 8월 9일 개강

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

간 세미나도 약 40명의 학생들

이 참여하여 잘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디나목회신학원 현지인 목

회자 심방과 선교 집회들 

추붓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약 4년 만

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

니다. 바릴로체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 토요

일 세미나가 근교 도시인 네오

껜(바릴로체에서는 약 400km, 

부에노스에서는 약 1200km)

에서 계획되어 있어, 그 한 주

간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을 순회 심방하기로 계획

을 세웠습니다. 

바릴로체를 출발하여 버스로 

볼손(120km), 다시 에스겔

(170km)에 도착하여 목회자들 

방문과 레오나르도 목사와 안

또니오 목사 교회에서 일일 선

교집회,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뜨렐레우(600km)로 버스로 이

동하여 레안드로 목사 교회에

서 2일 선교집회와 디나목회신

학원 출신 목회자 5부부와 함

께 퍼스펙티브스와 아르헨티

나 선교협력기구(RMM) 소개

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하게 될 네우껜(730km)으로 

버스로 12시간 이동하여, “무

슬림과 세계화”에 대한 세미나

에 함께 참석하고, 퍼스펙티브

스 강의를 14일(토) 마친 후, 

15일 주일에는 Fures 목사가 

시무하는 현지인 교회에서 대

예배를 선교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스로 파타고니아 

지역을 약 1650km를 순방하면

서 목회자 가정과 교회들을 위

로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바릴로

체까지 비행기로 가고 다시 네

오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리까지 합치면 전체 약 

4450km의 거리를 왕래한 셈입

니다. 약 10일 동안 아무런 어

려움 없이 순방하고 또 교회들

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

진 일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현지인 교회들과 목

회자들을 방문한 목적은 현지

인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후

의 저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

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은

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계속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렌안드로 목사 교회는 50여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예

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한 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

이 기도제목이라고 고백했습니

다. 교회건물도 다 완공되지 않

고 추운 겨울에 난방장치도 제

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서 하나님의 선교와 세계 복음

화에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

려는 레안드로 목사와 성도들

을 머리에 떠올리며 밤새 버스

로 이동하는 가운데 제 마음엔 

눈물의 기도가 흘러나오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의 교회의 DNA는 하나님의 선

교였습니다. 10여 일간의 순방

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함께 해주

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

고 싶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협력하는 현지인 교회 2곳

에서 창립 기념주일을 지킵니

다. 수도권에 있는 “꼬무니닫 

델 엔꾸엔뜨로”교회(17주년)에

서 10월 6일과 메르세데스

(100km) 지역에 있는 “예수 그

리스도는 하나님의 응답”교회

(25주년)에서 10월 12-13일 

교회 창립 기념집회를 준비하

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세계선교에 더

욱 더 헌신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16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

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개 지

역(바릴로체, 엘바제-네우껜, 

멘도사, 로사리오)의 퍼스펙티

브스 월간 세미나와 약 40명이 

등록하여 진행 중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간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1월이면 종

강을 하게 되는데 모든 학생들

과 코디네이터, 스텝, 강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1차 선

거가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예비선거 이 후 사회

적으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

어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물가

인상과 불안전한 외환으로 백

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

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

으로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이 식

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

요!

-한국에 계시는 모친 신계련 

권사가 빗길에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치

골이 골절이 되어서 약 6-8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다음 주 정도에는 요양병

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예정

입니다. 큰 고통 없이 그리고 

뼈가 잘 아물도록 위하여 기도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

회와 온 가정 위에 늘 함께 하

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르헨티나, 봄의 계절에…

박성흠-정명희(신애, 지애, 

원진) 선교사 드림
carlospark@gmail.com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 WORD & IDIOM

* Almighty: 전능한  * in a little while: 잠시 후에  * once more: 한 번 더, 다시 한 번  * shake: 흔

들다, 진동시키다  * what is desired: 소망이 되는 것  * all nations: 모든 민족  * declare: 선언하다  *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 glory: 영광  * mine: 나의 것(소유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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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이스라
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이 보는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
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
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
졌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

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
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처음 은혜 받고 사랑에 
감격하고 순수하게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
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 하는 
예배가 먼저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왕상18:30)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성정
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기적
이 일어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
님이 증거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완전
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대표자들과 누
구든지 번제단에 불이 임하면 참 신인 것을 증
거하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인
데도 여유가 있고 담대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

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
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상은 가장 
중요할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할 때
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선지자들
이 몸을 상하며 하루 종일 날뛰어도 아무 반응
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결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왕상18:20-29)월

“수축하라”는 단어는 피엘 강조형 미완료형
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
되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축하라”는 단어는 “예라파”로 “치료하다, 고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것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고치고 계속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
배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배할 때 하나
님의 불이 우리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
는 예배가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해 나같은 죄
인 살리신 은혜에 감격해 전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불은 임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왕상18:30-31)수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
기 위해서는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야 합니다.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데 야
곱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얍복강가에서 홀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야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로 바뀌었습니다(수4장). 먼저 무너진 단을 수

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
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셔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면서 천성에까
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
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늘 감격 속에 신
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에 따라(왕상18:31-32)목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적을 체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가
능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으키
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열두돌로 단을 쌓
고 네 통의 물을 세 번이나 제단에 붓게 했습니
다. 과연 여기에 불을 붙인다고 불이 붙을 수 있
습니까? 다른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이 가
득 차 있는 곳에 불이 붙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
함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포기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
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왕상18:33-35)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여
호와여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
디어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본문은 성경
에서 가장 통쾌하고 속이 시원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짧은 기
도지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
던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책임지시
는 분이심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왕상18:36-40)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Haggai 2:6-8 
 6)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7)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will come,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8)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Almighty.”    

<NIV 2011>

▣ GRAMMAR

 영어로 보는 성경 (3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STUDY & THOUGH 

6절에서의 ‘잠시 후에…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구속사에 있어서 이전의 노아의 홍수나 이스라엘 백성

들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

어질 인류의 구원의 성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 절에 이어 7절에서 예언되고 있다.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

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약 520년간의 세월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잠시 후에’ 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

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

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계21:1). 사라지고 말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자! 

■ God ultimately owns all the wealth of nations.

 livingstonech@gmail.com

                      6)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이것은  전능한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잠시 후에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나는 ~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흔들다                     하늘과  땅(을)           

                                                the sea and the dry land. 

                                          	 바다와 육지(를)             ⇒ 이것은 전능한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한 번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다.     

* <This is what ~>에서의 <This>는 (:) 이하의 내용을 가리키며, <what ~>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 

~ 한 것>이라는 뜻이다. cf. I understand what you said. = 나는 네가 말한 것을 이해한다.    

			   7) I will shake all nations, 

                         나는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다,

                 and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will come, 

              그리고       모든 민족에 의해 소망이 되는 것         이루어 질 것이다,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그리고      나는 이 집(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모

든 나라를 흔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이 성전을 영광

으로 채울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에서 <What is desired>은 <소원이 된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소원이 <all 

nations>에 의한 것이라는 수동태 문장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경우는 서술내용 즉 동사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경우

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지나치게 영어식 표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를 그대로 번

역을 하면 <모든 민족에 의해 소망이 되는 것>으로 번역이 되겠지만 <모든 민족의 소망> 또는 <모든 민족이 소망하

는 것> 정도의 의역이 자연스럽다. 

* <says the Lord Almighty> 인용문 다음의 문장은 어순을 도치시킨다. 아래 8)절 말씀 후반의 <declares the 

Lord Almighty>도 같은 이유로 도치되었다.   

             8)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그)은이 내 것이다      그리고        (그)금이 내 것이다

                                         declares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께서 선언하신다         ⇒ ‘(그) 은이 내 것이며 (그) 금이 내 것

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선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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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수 교수는 예배학석사

과정이 미국신학교에서는 오

래전부터 개설되고 자리잡아

왔었지만 한국 및 한인신학

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고 언급했다.

“아무래도 예배학에 대해 

가르칠 사람이 한인 중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예

배학에 대한 과정을 열지 못

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가 교수는 예배학은 신학

교에서 교과과정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 이유는 교

회의 노령화에 따른 쇠퇴기

에 접어든 것 이라고 지적했

다.

“교회사역을 30여 년간 해

왔는데 교회현장에서의 경험

은 한국교회의 연령대별 구

조가 역삼각형으로 되어있다

는 겁니다. 예장통합측의 설

문조사에 따르면 통합측 교

회의 70% 정도가 주일학교

가 없다고 하고요. 청소년들

은 부모에게 이끌려 교회에 

가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게 

된다면 교회에 가지 않겠다

고 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야말로 1세대 위주의 교회

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대가 교체가 될 때쯤이면 교

회는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열려버렸다는 것입

니다.”

가진수 교수는 다음세대들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든 것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찾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자녀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고대유적 같은 

곳입니다. 컨셉이 7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굳이 교

회에 가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널

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

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것

은 바로 영적인 기쁨인데 그

것을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

다. 그 결과가 바로 젊은이들

의 발길이 끊어지게 됐고 교

회는 늙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가 해야 할 중점

사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라고 언급했다. 성도들이 예

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

한 기쁨이 힘이 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

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

한 만남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은 

영적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

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

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배에는 찬양, 기도, 말씀, 

성찬 4가지 요소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말씀과 기

도의 약화로 인해 영적 고리

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단지 

교회는 봉사단체 같이 돼버

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

화된 가운데 교인들끼리의 

교제하는 곳이 돼버린 것 같

고요.”

가진수 교수는 이러한 상

황 속에서 월드미션대학교의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은 매

우 의미가 있다며 본 과정을 

통해 교회의 예배가 다시 살

아나고 1세대뿐만 아니라 다

음세대들도 예배를 통해 하

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

시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영

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

리가 예배자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평생 삶이고 하

나님께 예배와 찬양하는 것

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

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에 깊이 있는 예배인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학 석사과정의 

최종목적은 예배전문사역자 

즉 예배를 전문적으로 감당

하는 리더십을 배출하는 것

이 목적이라며 그 목적에는 

목회자 외에 청년 등 평신도

도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

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

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

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며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배개혁은 영

과 진리로 개혁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

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

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

니다. 영적인 부분과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

님께로 마음이 가고 있는지

가 관건입니다”

가진수 교수는 “예배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며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성장으로 

이어지며 젊은이들이 계속 

모이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야성 있는 사자 한마

리가 천마리 양과 염소보다 

낫다. 본 과정을 통해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며 “젊

은이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

치는 자를 많이 배출되고, 예

배 속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

하게 되는 인도자가 되기 바

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뤄지는 예

배가 많이 생겨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진수 교수는 인하대학교 

영문과(BA), 그리스도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침례신

학대학교 대학원(Th,M), 협

성대학교 음악대학원, 풀러

신학교(D.Min)를 졸업했으

며 플로리다 웨버예대 대학

원 예배학박사과정을 수학했

다. 현재 글로벌워십미니스

트리와 도서출한 워십리더 

대표, 예배연구소 소장, 서울

기독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강사 및 겸임교수, 그리고 한

국장로교회 협동목사로 사역

하는 등 예배사역 갱신을 위

해 힘쓰고 있다. 

2020년 봄학기에 시작되

는 예배학 석사과정은 2년 

과정이며 총 이수학점 48학

점이다. 강사는 세계적인 찬

양사역자 타미워커를 비롯해 

그렉쉬어, 에드윈 윌밍턴, 정

종원 목사, 김섭리 목사가 참

여한다.
▲문의: (213)388-1000(Ext. 131) 이명욱 과장, 

이메일:admissions@wmu.edu

<박준호 기자>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 기쁨으로 세상 살아가야”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석사과정 디렉터 가진수 교수

2020년 봄학기 시작 2년 과정 48학점 이수, 타미워커 등 강사
예배전문사역자 양성...예배사역 지도력, 예배 기획 인도하도록 

가진수 교수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가 한인신학교 최초로 예배학 석사과정(MA in 

Worship Studies)을 개설한다. WMU는 2020년 봄학기부터 예배학 석사과정을 시작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 예배 사역과 관련된 지도력을 갖추고 예배 기획과 예배 인도의 역량

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를 위해 본 과정 디렉터로 초빙된 가진수 교수

와 인터뷰를 가졌다.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정치가 꼬이고 계층이 대립각을 세

우는 것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의 홍역

을 치르는 것도 따져보면 네 탓으로 

떠넘기는 악성 바이러스 때문이다. 밖

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폭풍도 외

면할 수 없다. 물론 원인과 단초를 제

공한 것은 나와 우리라고 치자. 그러

나 외풍이 너무 심하다. 마치 컨소시

엄이라도 이룬 것처럼 모든 매체와 단

체들이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방패도 없고 갑

옷도 없다. 이쯤에서 한국교회는 자중지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교회연합체의 균열도, 교회 내의 갈등도 끝점을 찍어야 한다. 더 이

상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

바울은 다양한 사역자였다. 사도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다. 그리고 대설교가였고, 교회 개척의 선구자였다. 바울 

같은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필자의 이상이

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온갖 박해와 고난, 아픔과 가난은 싫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필자는 함량미달 목사였고, 빚다 만 그릇이

었다.

바울의 위대함을 한두 가지로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학의 

샘은 팔수록 깊었고, 신앙의 탑은 우러러보기 힘들 만큼 크고 높다. 

그의 청빈은 너무나 맑고 깨끗해 흉내조차 힘들다. “내가 그리스도

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 한마디에 머리

를 들 수 없다.

더더욱 감동적인 그의 행적은 마무리다. “나는 선한 싸움을 사우

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라는 완주

자의 노래, 멋진 마침표가 감동적이다.

싸움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적과 싸워야 한다. 바

울은 그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악한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

라”했다(엡6:12). 우리는 싸움의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을 저질렀

다. 전우를 적으로, 형제를 원수고 여기고 싸웠다. 걸핏하면 교파를 

나누고 갈라서기를 되풀이 했다. 치졸한 싸움판에서 기선을 잡았노

라며 개선의 노래를 불렀고 지금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느

라 믿음은 송두리째 저버리고 혈과 육을 동원해 싸움판을 벌이곤 

했다. 일평생 걸어온 목양길의 동기와 과정이 믿음이었나를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송구하다. 하나님의 목회라면서 잔머리 굴린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바울의 고백은 목회를 내려놓은 지금도 태

산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도 떠오른다(

요19:30).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되풀

이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었

다는 자괴감으로 괴롭다. 앞에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가“ 할 

만큼 했는가?’라는 물음엔 입을 열 수가 없다.

동역자들에게 권하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목회에 마침표를 찍는 

날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다. 목회뿐이겠는가? 인생도 그

렇다. 언젠가 우리는 인생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때가 언제

인가는 보내시고 부르시는 주님만 아신다. 지금 누리는 그 자리, 머

무는 그것, 움켜쥔 그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목사는 교인

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목사에게 욕심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낮추라고 설교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비행기는 엄청난 양의 화물과 사람을 싣고 장시간 하늘을 난다. 

그러기 위해 최첨단의 가볍고 강한 소재를 개발해 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거추장스런 인테리어나 장식을 피한다. 코끼리가 하늘을 나

는 비결은 체중을 1만분의 1로 줄이는 것이다. 과체중, 과부하, 피할 

것들이다. 들림 받는 그날, 바울처럼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빈손으로 주님의 그 큰 손을 덥석 붙잡고 싶다. 
jj46923@gmail.com     

완주자의 노래(하)

원로칼럼


